
미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

하라(사60:1)”라는 주제로8월 16일 

저녁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8일까

지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펜데믹으로 지난해 총회를 열지 

못했던 AG한국총회는 둘째 날 임

원선거를 통해 총회장에 김웅철 목

사(늘푸른교회, 동남부)를 선출했

다. 총회장선거는 1차에서 심상은 

목사가 당선됐으나 고사해 2차로 4

회의 투표 끝에 김웅철 목사가 58

표를 받아 총회장에 당선됐다.

부총회장은 총회장 1차 투표에서 

고사한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

회, 서남부)가 총대 3분의 2지지로 

선임됐다. 

첫날 개회예배 및 목사안수식에

서는 7명이 목사로 임직했다. 임직

자는 조한진, 지정은, 박수자, 장에

스더, 박차숙, 윤영숙, 정태은 목사

다.

예배는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

행 목사 인도로 심상은 목사(서남

부지방회장)의 대표기도 후 프라미

스교회 찬양팀의 특별찬양이 있었

으며 설교는 조지 O. 우드 박사

(WAGF 총재)가 맡았다.

우드 목사는 “임직식에서 대관식

까지”(딤후4:6-8)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본문은 사도바울이 죽기 100

일 전쯤에 쓴 것”이라며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마치기 원하는가” 

묻고 “우리의 종말은 더 이상 죽음

이 아니라 대관식”이라고 도전했다. 

우드 목사는 “하나님께 부어드림

이 됐다고 말할 때 이는 ①제물이며 

②(선한) 싸움을 싸우며 ③(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하며 ➃(맡은 위탁

물들을 계속 유지하는) 수탁자

(trustee)가 되며 ➄(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말하고 “오

늘은 임직식이지만 언젠가 훗날에

는 대관식이 될 것을 기대하기 바란

다”고 전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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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 세계가 펜데믹으로 더욱 힘들어가는 이 시기에 
주의 몸 된 교회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
는 자의 충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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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성회가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온 이유

를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다.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의성회 

회원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정

치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종교

적으로 더 활발해졌지만 자체 

수치에 따르면 놀라운 인종적 

다양성을 달성했음을 나타낸

다. 회원의 44%가 소수민족이

다. 이러한 추세의 합류는 수

치를 유지하는 능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가입 회원율을 보면 미

국에서 가장 큰 두 개신교 교

파인 남침례회와 연합감리교

회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성회

는 항상 그 수가 더 많다. 2005

년에 미국에는 약 1,630만 명

의 남침례교인이 있었고, 교단 

자체 집계에 따르면 거의 8백

만 명이 연합감리교인이었다. 

당시 하나님의성회 회원 수는 

280만 명이었다.

그러나 2005년과 2019년 사

이에 남침례교와 연합감리교 

모두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보

고했다. 2019년에 남침례교인

은 1450만 명으로 11% 감소

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2019

년에 총 650만 명의 회원이 있

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19% 

감소한 수치다. 한편, 하나님

의성회는 16% 이상 성장해 거

의 330만 명의 회원을 기록했

다.

다른 교단은 10년 넘게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성회에서 

회원의 연간 증가율을 보고하

지 않은 경우는 단 3년에 불과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성회는 

2005년 이후 거의 50만 명의 

회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성회는 신유의 능력

을 믿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 은사를 실천하고 그

리스도의 천년왕국 재림을 기

대하는 것과 같은 오순절 신학

적 특징을 유지해왔다.

전통 중 교회 출석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하면 하나님의성회가 직분과 

교회 역할에 미지근한 예배자

를 추가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신, 데이터

는 회중생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측면을 가리

킨다. 

평균적으로 미국 기독교인

의 약 3분의 1이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 2020년에 협동선거

연 구 ( t h e  C o o p e r a t i v e 

Election Study)에 따르면 AG 

회원의 57%가 적어도 일주일

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반

면 남침례교의 49%와 비교된

다.

교회성장 분석에서 범주가 

정치적 당파성으로 전환될 때 

남침례교와 비교해 AG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보다 미

묘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AG 당원의 약 22%가 민주당

원으로 확인된 반면 공화당원

은 68%였다. 남침례교인들 사

이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극

명하지 않았다. 남침례교인의 

약 3분의 1은 민주당원이었고 

60%는 공화당원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두 전통은 

모두 오른쪽으로 흘러갔다. 

2020년에는 전체 AG 회원의 

거의 4분의 3이 자신이 공화당

원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3면으로 계속>

요즈음 대부분의 교단 총회/연회에서 지도자들은 계속되는 회

원 감소의 도전을 인식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

나 지난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 18,000명의 등록 참석자를 

모은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AG)의 경우 이야

기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성회는 

다른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교단의 쇠퇴 추세를 

거스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조용히 성장해왔다.

회원이 3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하나님의 성회는 전국적으로 

4배 이상 큰 규모인 남침례회와 같은 교단에 비하면 아직은 작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성회는 많은 교

단들 지도자 그리고 실제로 모든 기독교인이 보고 싶어 하는, 즉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할 수 있다

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소개한다(Assemblies of God 

Growing with Pentecostal Persistence: How has the 

3.2-million-member denomination avoided decline?) 필자인 라

이언 P. 버지(Ryan P. Burge)는 Eastern Illinois University 정

치학 조교수로 공중정책/생활에서 종교역할전문을 맡고 있다.

교회성장 멈춘 시대, 오순절교회 독주 주목
CT, 미 AG 최근 성장 원인에 대한 라이언 P. 버지 교수 연구 소개

AG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 총회장  김웅철 목사 선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G한국총회 39차 정기총회 첫날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안수위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SBC나 UMC 비해 주일예배 출석률 높고 공화당원 많아



을

탈레반 반군의 진격은 탄력

을 받았지만 아프간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고전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 당

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카불은 수주 안에 함락되고 

정부는 90일 이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12일 아프간 내 미

국인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

렸으며, 귀국을 돕기 위해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

라고 밝혔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 정부군을 정비

하고 훈련했다. 수많은 미국과 

영국 군 장성들은 아프간군을 

강력하고 유능하게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주장은 공허해 보인다.

아프간 정부군은 숫자상으

로는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정

부군의 규모는 행정상으론 최

소 30만 명이 넘는다. 육군, 공

군, 경찰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목표 수

를 채우기엔 늘 어려움이 따

랐다.

아프간군과 경찰에는 수많

은 사상자가 있었고 탈영자도 

발생했다. 또 부패한 간부들은 

있지도 않은 '유령 병사'를 만

들어 급여를 빼돌렸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기관인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

(SIGAR) 최근 미 의회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간 정부군을) 갉아먹

는 부패에 대해 심각한 우려

가 제기된다. 아프간 병력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의심

스럽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잭 와틀링 박사는 

아프간 정

부군은 실

제  가 용 

병력을 파

악하지 못

하고 있다

고 지적했

다.

뿐만 아

니라 정부

군에는 장

비 유지와 

사기 문제

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 프 간 

정 부 군 들

은  종 종 

무연고 지역으로 보내진다. 전

투에 불참하며 군을 이탈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

나다.

탈레반의 병력 규모는 더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반테러

리즘센터에 따르면 탈레반의 

핵심 전투 대원은 6만 명으로 

추산되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대원과 지지자들을 다 포함해

도 20만 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전직 영국군 장교 

마이크 마틴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탈레반을 단일 집단

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저서 '친밀한 전쟁(An 

Intimate War)'은 아프간의 격

전지 헬만드주의 충돌에 대해

서 쓰였다.

마틴 박사는 "탈레반은 느

슨하지만, 일시적으로 협력하

는 독립된 단체의 연합에 더 

가깝다"고 봤다.

그는 정부군도 참여 동기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른 파

벌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

프간이 격변의 역사를 겪은 

만큼 가족, 부족, 심지어 정부 

관리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서

슴지 않고 편을 바꾼다고 밝

혔다.

그동안 아프간은 주로 미국

측으로부터 병사들의 급여와 

장비 마련을 위해 수십억 달

러를 지원받았다.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

(SIGAR)은 아프가니스탄 국

가 안보에 880억 달러(약 102

조 원) 이상이 쓰였다고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돈이 

잘 쓰였는지는 전투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여 불

길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원 규모만 보면 아프간 

공군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 공군

은 항공기 211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탈레반

이 전투기 조종사만 의도적으

로 노릴 때 이러한 문제는 두

드러진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공군이 

최근 라슈카르가에서 발생한 

탈레반의 공습에 개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할지는 미지수다.

탈레반의 자금은 과거 주로 

마약 거래에 의존했지만, 외부 

지원도 받고 있다. 파키스탄이 

대표적이다.

최근 탈레반은 정부군의 무

기와 장비를 탈취했다. 미군 

군용 지프차 험비, 적외선 야

간 조준기, 기관총, 박격포, 대

포 등 미국이 제공한 장비가 

포함됐다.

이미 소련 침공 시절부터 

아프간에는 무기가 포화 상태

였다. 그중 다소 열악한 장비

로 탈레반은 무장했지만, 최신

식 장비를 갖춘 상대를 물리

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탈레반이 미국과 영국군 공

격에 사용한 급조폭발물(IED)

은 치명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탈레반은 현지 정보력과 지형

에 능한 것도 이들만의 장점

이다.

탈레반은 각기 다른 구성원

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이들의 

움직임엔 합동 작전 계획이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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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교회로 배달된 작은 상

자를 받았다. 상자만 작은 것이 아

니었다. 무게도 아주 가벼웠다. 하

마터면 많은 우편물 가운데 휩쓸

려 한 동안 못 찾을 뻔했다. 작게 

쓰여 있는 내 이름을 확인하고 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꺼

내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 주문하고 기다리

던 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꼭 읽고 싶은 책이었기에 반가움

이 더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작은 상자 안의 더 작은 책이 펼쳐 

놓은 내용은 크고 풍성했다. 작은 

것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작은 갈대상자 

안에 담겨진 삼 개월 된 아이가 장차 모세가 아니었던가. 사내아

이는 다 죽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넘실대는 강물위

에 던져진 아기는 작은 상자 안에서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숨

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주 또 다른 책 한권을 받아 보게 되었다. 책 제목 때문에 

책장을 바로 열어 넘길 수 없었다. “아가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

지?” 라는 제목이 눈으로도 들어오면서 마음에도 담겨왔다. 한

국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를 운영해 오신 이종락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제목이 책을 읽기도 전에 왠지 나를 많이 힘들게 했

다. 펼쳐보니 목사님이 유수한 필치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셨다. 결

혼 초기 많이 방황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중증 장애를 가

지고 태어난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 목

사님은 여러 장애 아동들을 맡아 키우다가 2007년 4월 어느 날 

새벽 3시 즈음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 후 목사님이 여러 이

유로 버려질 아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놓기만 하면 어떡하든 

잘 돌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케 한 바로 그 전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기를 교회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교회 밖을 나

가보니 굴비상자에 담긴 아이가 있었다. 그 굴비 냄새를 맡고 온 

고양이가 상자를 헤집고 아이를 할퀴기 직전 그 아이를 교회로 

옮겼다. 까만 비닐붕지도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유병 한 개. 

먹던 분유 한 통, 기저귀가 다섯 개가 있었다고 한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셨다고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

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

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이 되고 싶다” 우리는 김춘수 시인이 무명(無名)의 “꽃”에 빛깔

과 향기에 맞게 이름을 붙여 불러주었던 것처럼, 이종락 목사님

이 굴비상자의 아이를 “온유”라고 아름답게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그 누구가가 필요하다. 아니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베이비박스. 하지만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있다. 그 상자에는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담겨 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상자가 도처에 있다. 너무 작고 화

려하지도 않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상자들. 가만히 귀 기

울여보자. 그 안에서 신음같이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

는가. 그 안에서 장차 모세가 울고 있다. 그 안에서 위험에 처한 

온유가 울고 있다. 그 안에서 이름이 없어 서러운 무명(無名)의 

꽃이 울고 있다. 

발행인 칼럼

작은 상자, 하지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아프간, 카불만 남았다!
BBC, 파죽지세로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전략 소개, 향후 관측 보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파죽지세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다.

탈레반은 최근 아프간 주요 도시인 칸다하르, 헤라트에 이어 헬만

드주 주도 라슈카르가와 바드기스주 주도 칼라아이나를 점령했다.

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불과 50㎞ 떨어져 있는 로가르주 주도 

풀리알람도 장악해 카불까지 입성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있다

(Mapping the advance of the Taliban in Afghanistan).

정부군 30만 허세, 부패 간부들’유령병사’만들어 급여 횡령
미국이 제공한 정부군 무기 장비 탈취...선전전 사기측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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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서약 및 안수식, 공

포 및 임직증서 수여가 총회

장 김명옥 목사 인도로 진행

됐다. 

이어서 권필립 목사(복음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나갈 때 성령이 인도해주실 

것”이라며 축사했다.

권면은 이우용 목사(증경총

회장)가 “영광스런 자리인 만

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예언

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양심에 부끄럼 없는 경건 

연습을 하며 추수일꾼으로 은

사를 따라 전심전력하라”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조한진 목사(

좋은씨앗교회)는 “펜데믹으로 

늦게 안수를 받게 됐다”며 “펜

데믹을 통해 나의 계획이 아

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겠다. 하나님과 선

후배 동료 동역자, 성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물증정(임직자가 총

회에게, 총회가 안수자에게), 

공로패 수여(이성달 목사, 심

상은 목사, 김창만 목사), 헌금

기도 강한나 목사(뉴저지평강

교회), 광고, 축도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원로, 증경총

회장)로 진행됐다.

17일 새벽 6시30분 아침예

배, 식사, 성찬예배 후 회의가 

진행돼 총회장 보고, 총무보

고, 감사보고/회계보고, 각 지

방회장 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신학교 보고후 임원선출로 

이어졌다.

김명옥 총회장은 “총회가 1

년 이상 연기되고 힘든 시간

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

코 변절되거나 와해돼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견디어왔다”

며 “천국의 일원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

력과 권세로 영혼구원에 앞장

서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

의 소명자임을 재확인하자”고 

환영사를 전했다.  

AG한국총회는 2021년 7월

말 현재 회원 총 315명(목사 

241, 전도사 74), 교회는 총 

94교회가 소속돼 있다.

회계보고는 2019회계년도

(2019.4-2020.3.31) 총수입 

382 ,528 .63달러, 총지출 

383 , 324 . 70달러 이월금 

25,565.69달러, 2020회계년도

(2020.4.1.-2021.3.31.) 총수입 

331 ,580 .11달러, 총지출 

286 ,320 .33달러, 이월금 

70,825.47달러로 보고했다.

신학교 보고는 2021년 7월 

현재(온라인 포함) 신학부

(BA) 1명, 신대원(MA) 2명, 

신대원(M. Div) 13

명, 평신도과정 2명 

등 총 18명(남 5명, 

여 13명)이 재학 중

에 있다.

한편 17일 저녁에

는 부흥집회를 했다. 

김창만 목사(둥중부 

지방회장) 인도로 대

표기도 전홍식 목사(414코리

안네트워크 사무총장), 특별

찬양 A/G 여교역자회, 설교 

김남수 목사(“바울아 네가 미

쳤도다”, 행26:24-25), 봉헌

기도 이성달 목사(동북부지방

회장), 축도 이광희 목사(증경

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아침

예배 후 식사를 마치고 폐회

했다. 펜데믹으로 예년과 달

리 관광시간은 갖지 못하고 

각자 임지로 귀환했다.    
<유원정 기자>

<1면에서 계속>

남침례교인 중 67%가 공

화당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7%포인트 증가한 수치

다. 그러나 민주당원인 AG 

회원의 비율은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고 

남침례교에서는 거의 7%포

인트 감소했다.

목회자, 교단지도자, 그리

고 신도들은 항상 교단의 성

장을 이끄는 데 관심이 있

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교

단은 매년 성장하지만 주변 

교회들이 쇠퇴할 때 특히 그

렇다. 하나님의성회에는 현

재 약 13,000개의 교회가 있

으며 그 중 4분의 1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형성됐다.

교인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한 가지만 지적하기는 어렵

지만 데이터는 교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인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으로, 전체 교인의 절반이 

주일출석을 하면 다른 교단

으로의 이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교

회 사역이나 예배에 대한 활

발한 참여는 전통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전통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

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AG 지지자의 절반 이

상(53%)이 35세 미만이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동질적이라는 사실은 교회

성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정

치적 고려 사항에 따라 교회

를 선택하고 있다. 이 경우 

AG 교회는 잠재적 개종자에

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

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신규 이입자가 교회가 무엇

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성회

가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 벌어지는 내

분에 대한 논쟁과 관심을 크

게 피하면서 전국 언론에서 

얕잡아 볼 만큼 작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넌스(Nones)’가 계속 증

가하고 미국에 점점 더 많은 

초교파 교회가 개척됨에 따

라 하나님의성회가 그 성장

세를 지속하기는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전

통적 개신교파가 거의 성장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성회는 진정한 모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한 요

인들의 조합을 찾은 것 같

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팬더믹으로 미루어졌던 2020동경올림픽 경기에서

도 국가별 메달집계순위와 메달수상자들의 사연들

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올림픽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의 모든 분야에서도 점수나 서열이 매겨진다. 심지어 

언제부턴가 교회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이 서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 한국의 교계뉴스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언택트 사회의 설교선호도 분석’이라는 석사학위 논

문을 근거한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는 도표와 함

께 ‘설교선호도에 따른 100위권 설교자’라든가, 어느 

목사의 설교가 100위권 영상에 몇 개가 랭크되어 있

다는 등의 서열매김 표현으로 관련내용을 소개했다. 

물론 논문의 연구로 나타난 통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독자(교인)들

은 아마도 ‘방송3사 시청률 비교’라든가‘가요톱10’ 또는 ‘대권주자들의 지지

율’을 보는 것같은 마음으로 그 기사를 대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의 기간은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했다. 팬더믹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않지만 역

사는 이 또한 긍정적 변화와 성숙을 이끈 시간이었다고 후세에 전해줄 것이

다. 팬더믹의 영향이 지역교회들의 실제적 운영은 물론 교회 전반에 걸쳐 다

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스나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예배를 비롯해 그야말로 변화되는 상황들을 따라가기조차 힘

겨운 것이 사실이다. 그 속에서 교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팬더믹 이전부터 이미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로 인한 

변화들은 ‘미래시대’가 가져올 변화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이다. 이 

시대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새로운 단어들을 따라가기에도 숨이 찰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버스라고 하면 시내버스, 관광버스 정도를 떠올리는 수

준에 머물러있는데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에 처음 사용된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라는 말은 도대체 어느 우주에서 사용하는 말인가 하고 있

는데, 이미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세계와가 만나는 현실 속에 깊숙이 들

어와있다.

얼마 전 아이들이 구입한 VR게임을 해보았다. 잠수경같이 큰 안경을 끼고 

양 손에 리모콘을 끼고 눈앞에 펼쳐지는 야구장의 타석에 선 나를 환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이 입체적으로 들려오고,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선 나는 진짜 야

구선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한동안 신나게 두 팔을 휘두르며 놀았다. 그런

데, 게임을 마치고 보니, 함성과 수 만명 관중들은 어디 가고 나는 거실 한가운

데서 혼자 춤추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현실은 어디인지 잠시 생각이 흔들

리는 현상을 맛보았다.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에서 겨우 전기

밥솥이나 로봇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미래의 세계를 우

리 눈앞에 끌고와있다. 이미 커다란 잠수안경같은 현재의 VR기기를 일반 안

경 크기로 줄이는 기술, 가상세계 경험을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 

뇌의 생각만으로 아바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까지 선보이면서, 의학에서는 

이미 시각, 청각장애인들이나 팔다리 절단환자들이 정상인과 똑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학에 접목시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의 변화

는 이미 이렇게 현실 속에 들어와있다.

이 급속하고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다

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추상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현실신앙 속에서 붙잡을 

것인가? 아직도 참석숫자나 동영상 조회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날 주님이 재림해오실 때 그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학은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과학 속에서도 침착하게 걸어가야할 신

앙의 길을 놓치지말아야 할 것이다. 변치않는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급속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도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미래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다

가온다 해도 교회는 결코 두렵지않은 날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 근본

정신이 메달이 아니라 참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선수들은 경기의 승패가 아니

라 자신의 그 경기장에 서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 신앙생활 또한 결코 

숫자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에 참가함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확신할 

때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않고 서있을 수 있을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첨단 메타버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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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성장 멈춘 시대...

AG한국총회 개회예배가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AG한국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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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톤의 제임스 덴트

(James Dent of Charleston)

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

였습니다. “어느 곳에 두 친구

가 정육점을 열고 번성하게 되

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복음 전도자가 마을에 

와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

된 사람은 다른 친구에게도 예

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설

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친구에

게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 들이냐고 물었다고 합니

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잘 들

어, 레스터.” “나까지 종교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고

기의 무게를 재겠는가?”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

의 말을 생각해보면 먼저 복

음을 받아들인 친구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

게 됩니다. 처음에 정육점을 

운영했던 두 친구는 적당히 

저울을 속여 장사했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예수님

을 믿은 후 정직하게 저울을 

재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렇

게 되자 다른 한 친구는 저 친

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저울

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구

나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

면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

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측 말고 복음

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쩌

면 그는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정직해야 한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이 

명한 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

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

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이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다고 했을 때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라면 우리의 삶

에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삶을 요구하며 그런 삶

을 살 때 복을 부으신다는 것

을 본성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

도 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습

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면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한 길이 열리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의 정직은 많은 대가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

았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크레딧이 되어 돌아오게 되고 

막힘없는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에 살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을 잘 갚게 되면 크

레딧이라는 것이 잘 쌓이고 나

중에는 큰돈을 빌릴 수도 있고 

큰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좋은 크레딧은 상대방의 신임

을 얻어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는 크레딧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몇 안 되는 양을 목숨

을 걸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년이었던 

사울 왕 앞에서 그 몇 안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도 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리고 그런 일을 하였던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

니까 그 당시 천한 직으로 알

려졌던 목동에서 왕이 되는 은

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이

유는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

만 자신을 어디서나 보시고 계

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크레딧

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크레딧을 쌓는 날

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

오늘날 미국교회를 찾아가

면, 커다란 예배당에 연세가 많

으신 어르신들만 모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교회가 다

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준비와 관심

은 급격하게 불어난 세속문화

의 홍수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

약하였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

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입니

다. 실제 방주는 길이가 무려 

약 150미터, 너비가 약 25미터

가 되는데, 이렇게 만든 방주의 

비율이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배의 비율이라 합니다. 현재 대

형선박들의 설계비율이 이 비

율과 아주 유사한데 아무리 폭

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습니

다. 대형선박의 설계에 대한 전

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비율에 놀라는데, 그러나 전문

가도 아닌 노아가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

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도 밀려오

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

을 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

다. 그래야 교회가, 또 다음세

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보고된 바나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과거 베이비부머세대에는 10%, 

X제네레이션(70-80년생)에서

는 7%, 밀레니얼스(81-96년생)

에서는 6%, 그리고 지금 Z제네

레이션(97년생 이후)에서는 

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

금 미국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적 세계

관을 가진 사람이 밀레니얼스

에서 Z제네레이션로 가면서 

2% 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무신

론자의 비율도 7%에서 13%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속의 문

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

데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방

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여도 지금까지 우

리가 지켜온 성경적인 신앙을 

철저히 규범화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하며 그것이 계속해서 삶의 지

침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

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

하고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러

면 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지

금 미국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

는데, 미국이 본래부터 타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회도 타

락했고 결국 교회들이 무너지

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불과 약 3.5%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적은 염도가 온 바다와 그곳

에 있는 생물과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염분

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

다. 세상이라는 큰 바다의 생명

을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

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러면 세상이 먼저 무너지고 그

러면 교회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

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

사를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

작해서 여호수아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일로 징계

를 받은 일이 간헐적으로는 있

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

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호수

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

나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

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

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

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심

각할 정도로 변질되어가고 있

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으로 하

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

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때에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놀

라운 신앙의 유언을 하였는데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

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

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

기겠노라 하니”라는 유언까지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

가 청종하리이다 하는 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

할 정도로 하나님 말고도 가

나안족속과 언약을 맺으며 그

들의 우상제단을 헐지 않고 

내버려둠으로 결국 우상도 섬

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

씀을 들을 때 소리를 높여 울

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

와의 사자가 3절에서 말씀한 

징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

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

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

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징계를 받

게 된 이유는 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살릴 말씀의 방주를 짓

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

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을 보

면, 여호수아는 말씀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

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수아

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

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

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고 했

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방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

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

거가 되도록 했는데, 그렇기 때

문에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적

어도 그 다음세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여

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

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

는 일을 계속하였음을 볼 수 있

는데, 물론 아직도 다 쫓아내지

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2장에 오면서 이처

럼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 다음세대를 말씀으

로 지킬 방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세대는 자녀에

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서 경

험했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전

해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

았습니다. 다만 가나안의 풍요

로운 세속문화에 빠져서 그저 

정욕을 탐하는 일만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

을 떠나면서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

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

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

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

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

나님의 말씀을 붙든 손으로 자

녀들을 붙들고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

수아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

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예수를 택하겠다! 너희도 그리

하라’고 분명히 진지하게 유훈

을 말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

고 진지한 시간을 가져야합니

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이 

엄중한 권고로 자녀들이 절대

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

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일일이 잘 지

키도록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

에게 몸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경건한 가

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성공

지향주의나 물질만능적 사고가 

가정의 대화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의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축복

을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설령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반드시 경건한 모

습을 보이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 사고를 심어주어야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향락에 빠져 하나

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

며 자랑할 때 반드시 심판하십

니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

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나

라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하나

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

어가고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직

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

니라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

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자녀들의 

신앙도 결단하도록 하는 시간

을 가져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

로 말씀의 규범과 규례들을 부

모의 유훈으로 만들어 지키도

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경을 기록해서 전수하며 지

키도록 맹세케 했고 여호수아 

또한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전수하며 지킬 것을 맹세하도

록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훗날 

하나님의 징벌 중에도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

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이런 회복

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인 것입

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이 험

한 세대 가운데서 어느 날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갈 바를 모

를 때 만일 그들이 하나님도 모

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성도여러분, 여러

분의 후손을 위해 결코 어떤 세

파에서 부서지지 않고 좌초되

지 않을 말씀의 방주를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

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실천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일으

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잘 이어지도록 자녀에

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

더라도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표로 가르치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혹 믿

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느 

땐가는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한세영 목사
(메시야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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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2장 2-10절

다음세대를 위하여

<2면에서 계속>

전 영국 육군 준장이자 현 영

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선임

연구원 벤 배리는 탈레반의 성공

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나도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을 내놓기 

어렵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배리 연구원은 현재 탈레반은 

자신들의 거점인 남부가 아닌 북

서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 지역 주도들은 연이어 탈

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탈레반은 또한 주요 국경 통과 

지점과 검문소를 장악해 자금난

에 허덕이는 정부로부터 돈을 갈

취했다.

이들은 또한 주요 정부 관료, 

인권 운동가, 언론인을 제거해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탈레반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말살해나갔다.

아프간 정부의 전략은 더 파악

이 어렵다.

탈레반이 점령한 땅을 모두 탈

환하겠다는 이들의 약속은 점점 

공허하게 들린다.

배리 연구원은 정부가 대도시

만은 장악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헬만드주의 라쉬카르 가 함락을 

막기 위해 아프간 특공대가 이미 

배치됐다.

아프간 특수부대의 규모는 약 1

만 명 정도로 비교적 작다. 이들의 

병력은 이미 소진될 대로 됐다.

탈레반은 또한 선전전과 사기 

측면에서도 우세를 보인다. 배리 

연구원은 탈레반이 진격에 탄력

을 받으면서 사기가 올라갔고, 

단결심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아프간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

이 확실히 암울해 보인다.

그러나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와틀링박사는 정부의 

상황이 비관적인 건 사실이지만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있다

고 진단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가 주요 부족 

지도자들을 교섭할 수만 있다면 

교착 상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마틴 박사도 같은 견해다. 그

는 반 탈레반 군벌 출신이자 전

직 부통령인 압둘 라시드 도스툼

이 마자르-이-샤리프의 방어에 

기용된 것이 그 예라고 했다.

압둘 라시드 도스툼은 정부와 

협상중이다.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지난 11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방문해 방

어태세를 살피기도 했다.

여름 전투기가 끝나면 아프가니

스탄에는 겨울이 찾아온다. 그때는 

지상군의 작전 수행이 어려워진다.

교착 상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

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정부

는 카불과 몇몇 대도시를 유지하

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탈레

반이 분열된다면 전세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평화, 안보, 안정을 가져오려는 

미국과 나토의 노력은 예전에 소

련의 노력이 그랬던 것처럼 헛된 

것으로 보인다.

파죽지세...아프간...



한 사람의 자연인

지난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다. 2002년 월드컵

에서 영웅이었던 무척 신앙이 

좋았던 선수가 일반 TV에 등장

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무척 

좋은 마음이 들었다. 골이 터지

면 그는 제일 먼저 엎드려 무릎

으로 기도하고, 기독교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

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슨 사

연인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7년 세월을 은둔하면서 자연인

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

에 소개 되었다. 산에다 집을 짓

고 사는 것, 취향 따라, 워낙 다

양한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 삶

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드는 

생각은 “길을 잃었나? 길을 잃

은 건가? 길을 잃었구나!”하는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왜 저러

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다.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체화

된 특별한 감각의 반응이 그러

했던 것 같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

나고 접하다 보면 그가 하는 말

투, 자세, 눈빛 등 이런 것들이 

상대의 입술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로 전달되는 것을 느

낀다. 쉽게 판단하는 것은 경계

해야 하지만 늘 성경연구와 사

람을 대하는 일을 하다보면 직

감하는 것이 많이 틀리지 않음

을 보게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의 틀이 넓어지면서 얻게 된 생

각들이다. 

물론, 이런 방식의 폐해도 상

당하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들어도 성

경이 말하는 답이 뻔한데 왜 시

간을 낭비할까? 하면서 정확한 

답을 빨리 내려주고자 하는 것

이다. 

옆에서 이를 보던 아내가 거

들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배려’

라는 것이다. 아내의 긴 설득에 

동의가 되어서 올 한해는 한해

의 화두를 ‘경청(傾聽)’이라고 

짓기도 했다. 암튼, 목사가 무당 

점쟁이는 아니지만 사람을 보

면 언뜻 느껴지는 정황 속에서 

생각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음을 본

다.

성도는 개인에 머물수 없음

그 크리스천 유명인이 자연

인으로 사는 것이 대수인가? 그

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가 있기에 얼마든지 자신

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삶, 마음 가는대로, 

생각 되는 대로, 또한 그것이 하

나님이 주신 나침반과 관계없

어 보여도, 자기의 뜻한 바대로 

막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더라는 것이다. 마음 가는대

로 넋 놓고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런 생각들 속에 조금 더 영

상을 보노라니, 역시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

가? 온갖 종류의 담금술을 담아

두고서는 그의 치적들을 자랑

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네사람

들과도 어울려 막걸리 한잔씩 

하는 모습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

런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자, 옆

에서 다른 이들이 한마디씩 거

든다. ‘목사님 냅둬요. 자기 인

생인데,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겠지요?’, ‘목사님 술 한잔 하

는 것 가지고 뭐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물론 이분들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다. 게다가 거

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4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간다

고 하니, 좋은 수면법이라며 추

천한다. ‘와인 한잔 하고 푹 주

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술 담

배 가지고 뭔 신앙을 논합니까? 

술 담배 하면서도 신앙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요. 스펄젼 목사 같은 사람은 

골초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노

아 할아버지도 애주가였다는 

말까지 나올만한 상황이어서 

속히 말의 매듭을 지었다. 

사연을 넘어서는 기준

사연이 있을 법한 사람, 그 사

람이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귀

의할 만큼의 어렵고 복잡한 문

제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

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무시하

는 게 아니다. 한가지, 아무리 

수만 가지 사연이 있어도 하나

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다. 그 성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

에게 하나님을 증거 하였다. 그

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더 나

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따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한결같이 더욱 귀

한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유익

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

감들이다. 물론 인간이 연약할 

수 있다. 주의 제자들도 수없이 

넘어졌지 않은가? 그러나 최소

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차라리 그런 모습을 자

랑스레 광고할 이유는 없지 않

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간증이 있는 신자와 가짜

를 헷갈리게 하는 선명하지 못

한 삶이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

광에 대한 관념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여진 상태라

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의 혼동

오늘날 진짜와 가짜를 구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종

말시대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

에 나아와 자신을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주

님의 판정에 놀란다고 하지 않

았던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일순 긴

장감을 가진다. 주여 주여 한다

고 모두가 성도가 아닐 수 있다

는 것,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교

회를 다녀서 스스로 신앙이 좋

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

세히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

니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저 오래 다녀서 교회생활이 익

숙했던 것이라는 정체가 드러

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시

간이 많아져서 나중에 주변 사

람들의 추천과 권유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왜 관을 쓰고 있는지 모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마치 사

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씌워

주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지

만 그가 하는 일들은 전혀 하나

님과 상관없는 일이듯이 더 나

아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

었듯이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의 타이틀을 뒤집어쓰고 있지

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울산의 어느 교

회가 새가족 초청을 하고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무당 점쟁이를 

전도했는데 그 교회 권사들 가

운데 그분의 고객이 있더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

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너무

나 명백해 보인다.  

많은 가짜, 신앙의 확장성

성경은 그러한 이들이 소수

가 아니라, 종말시대가 되어 갈

수록 정말 많다고 예언한다. 종

말시대에 홍수 날에 파도 같은 

세파에 휩쓸려가는 이들이 교

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

다. 자신이 가짜인줄 알고 진짜

처럼 행세하는 것도 문제이지

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을 

진짜로 착각하는 가짜들의 인

생이다. 특별히 그런 이가 한 가

정을 책임진 가장이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

들에게까지 선하지 못한 영향

력을 끼쳤을 것을 생각하면 정

말 큰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

의에 머물 수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행16:31)

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믿음을 가

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것, 더 

나아가 그가 속한 세상을 변화

시키는 인물이 될 것을 말씀하

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

어간 때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

들인 이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

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되

었는가? 마침내 그 가정과 가문

을 전도하고, 저들 가문에서 목

사 선교사 교사 등의 하나님 나

라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배출

되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이

룬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

에 제일 약한 막둥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부

모와 형제들을 전도하고, 마침

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첫 세

대가 되는 것도 보았다.    

기준과 상대주의 관점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역사, 복음의 능력

을 목도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한다. 복음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그 기준을 지나치

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이것이 틀렸

다’라고 말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생

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

다. 좀 더 나아가면 ‘무엇인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포용성을 내세우면서 진리의 

잣대가 될 기준을 모호하게 만

드는 것이다. 굉장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는 진리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

고 선명하지 못한 기준으로 문

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

에 결국 그 공동체가 해를 입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삶도 흐려

지는 것을 본다. 지나친 관용이 

자신의 삶에 쉽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삶의 해이와 더불어 자

신이 속한 공동체마저도 쉽게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것을 본

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 시대가 

되어갈수록 성경을 꾹꾹 눌러 

읽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놓

치기 쉽게 되어 버렸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제대로 진리성

을 드러내려면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제대

로) 믿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와 네 집(네 삶의 지경과 만

나는 이들에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무 슬픈 현실이다. 진리의 

말씀은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

게 믿고 반응하면 될 일인데 너

무 많은 사상들이 진리를 훼손

하며 자기 방법으로 믿고 살아

가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

의 삶에 천착하는 일들로 인해 

복음의 확장성을 장애하고 있

다. 

이러한 때에 더욱 복잡해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

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

가? 스스로 복잡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더 진

리 앞에 간결한 삶을 살아야 한

다. 영혼을 장애하는 모든 것들

을 힘써 대적하며 오직 그리스

도로 충만하게, 말씀에 대해 선

명하게 복종하며 당당하고 당

차게 살아갈 따름이다. Simple 

Life, High Spirituality.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 가짜와 진짜, 신앙의 확장성, 단순함

복음의 역사 변화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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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도 사형

이 집행되지 않았고 한국 법원에서 사형언도는 내리되 실

제 집행은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형제도의 찬반의 이유와 

신구약 성경은 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애나하임에서 최동석

 

A: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거

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2000년 7월 24일에 사형제

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유네스코 한

국 지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악습 중에 하나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의 ‘공적신학’

이란 책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는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했고 2000년에는 54%만이 사형존치론에 찬성했다고 합

니다. 미국 국민들은 1966년에는 42%가 찬성했으나 2000년에

는 66%가 찬성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형제도

의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p.131).  

먼저 사형제도의 옹호론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합

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하 교수가 쓴 “교회가 꼭 대답

해야 할 윤리문제들”이란 책에는 “사형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흉악한 범죄를 억지(Deterrence)하는 효

과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흉악범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

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prevention)효과와 더불어 응보

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구현하는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돼있습니

다(p.168).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서 인간의 존엄

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출

판사에서도 홈페이지에 카톨릭신문에 실린 글을 요약하면

서 사형제도는 (1)회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반인륜적 제도

이고 (2)억울한 죽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3)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신구약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창9:6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

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

이니라.” 칼빈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상될 때 자신이 손상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형을 선언하셔서 사람

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금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9:6은 살인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독한 것이기

에 살인자에게 사형을 명하신 것입니다.  

(2)신약에서는 롬13:4 말씀 즉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

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칼이란 말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존 스토트는 사형

의 상징으로(as symbol of the capitol punishment) 의도되

었다고 표현합니다. 존 머레이도 “칼을 죽음 즉 사형”과 연

관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죄책 있는 자들을 죽음

으로 형벌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므로 하나님

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

약성경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학자는 흉악범이 복음으로 참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

형이 없는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

하기도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회개 기회 박탈한다고 하나 성경은 사형제도 존치 옹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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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성경 읽는”청소년 10% 미만

미국인 Z세대 중 10% 미

만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

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ABS)

가 10일 발표한 ‘2021년 미국 성서 현황 보고서’

는 현재 9세에서 24세 사이인 Z세대가 “성경과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성서공회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3,354명과 15~17세 미만 청소년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

은 15-17세를 “Z세대 청소년”, 18-24세를 “Z세

대 성인”으로 구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Z세대 청소년 중 9%만이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몰입

(Scriputre Engaged)”에 속했고, Z세대 성인 중 

14%, 밀레니얼 세대 중 23%가 이에 에 해당됐다.

반면 Z세대 청소년의 47%는 “성경과 무관

(Bible Disengaged)”한 것으로 판명됐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 성인의 절반은 1년에 

최소 서너 번은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Z세대 청소년은 

34%만이, Z세대 성인 또한 43%만이 성경 사용

자로 나타났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성경 사용

자 비율이 Z세대보다 높아 전국 평균(49%)에 근

접했다.

성서공회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과 인종차별 

반대 시기에, Z세대 청소년들의 성경 읽기가 줄

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의 혼란은 십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성경 사용을 촉발시키지 못했다"며 “Z세

대 청소년(27%)이 Z세대 성인(19%)이나 밀레니

얼 세대(9%)보다 성경 사용을 줄였다고 답할 가

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최근 1년간 성경 사용이 

증가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29%), Z세

대 성인(27%)과 청소년(21%)보다 높았다.

추가적으로, 미국인 Z세대는 “평균보다 낮은 

성경 참여” 외에도 “성경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적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이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Z세대

(15-17세)의 청소년은 그들 세대의 성인보다 동

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노년층보다 훨

씬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Z세대 청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 형성할 수는 있지만, 전체 Z세대는 여

전히 밀레니얼 세대보다 자유(37% 대 27%) 및 화

합(29% 대 20%)과 같은 문제와 성경과의 연관성

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성서공회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인 Z

세대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

독교 단체의 여러 설문조사에서 큰 영적 관심사

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 미국 바나리서치그룹은 보고

서에서 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무신론자, 불가지

론자, 및 무신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

표했다.

2018년 조사에서 Z세대 청소년의 35%가 자신

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앙라고 답한 

반면, 밀레니얼 세대 및 X세대는 30%, 베이비부

머 세대는 26%가 그 같이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종교자유 법률단체 ‘베켓

(Becket)’이 발표한 종교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

면, Z세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이전 세대

보다 신앙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베켓 보고서는 Z세대 응답자의 74%가 팬데믹 

기간에 신앙이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느

꼈으며, 이는 모든 세대 평균인 62%를 웃돌았다.

또 Z세대는 51%가 신앙을 “극히 또는 매우 중

요하다”고 답했던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31%이 

그 같이 답해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세계적 선교역사학자, 앤드류 월즈 박사 별세

세계적 선교역사학자이

자 세계 기독교학 개척자

인 앤드류 월즈(사진) 박사

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

년 93세. 그는 교회는 항상 

사회 변화와 함께 ‘번

역’(translation)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독교

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

다.

월즈 박사에 따르면 교회는 번역과 타문화와

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갱생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독교 역사가 항상 교차 문화적 접근을 거치면

서 당대 문화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교회는 시대 환경과 문화에 적극적으로 교섭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쇠퇴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기독교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는 1900년

까지 세계 기독교인의 80%가 유럽과 미국에 살

고 있었지만 100년 후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세계 기독교인의 65%

는 비서구권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 국가에 살고 있다.

월즈 박사는 기독교는 역사의 쇠퇴와 부흥 속

에서 확장을 거듭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지역의 쇠퇴는 전체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아무에게도, 어떤 지역에서도 

점령되지 않는다”며 “항구적 기독교 국가란 존재

하지 않으며 유일한 기독교 문명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기독교회의 에너지 중심이 전 세

계에 널리 분산됐기에, 교회의 확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즈 박사는 1957년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포라베이대학에서 

교회사 교수로 사역했고, 나이지리아대학에서도 

교수로 봉직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 

교회의 역동성과 세계 기독교의 변화를 일찍부

터 감지했다.

1966년 영국 에버딘대 스코틀랜드선교연구소 

소장을 거쳐 에든버러대에서 비서구 세계기독교 

연구센터를 창설해 초대 소장을 지내면서 기독

교 중심의 이동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2008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세계 기

독교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나라들은 언제나 중

심에 서 있을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 기

독교의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교회도 만족할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석학들과는 달리 책을 거의 펴내지 

않았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선교운동(1996)'

과 '교회사 속의 교차 문화 진전'(2002)을 빼면 나

머지 두 권은 공저로 펴냈다. 월즈 박사는 책이 

아니라 그에게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의해 많

이 알려졌다.

독립운동가의 애국가‘올드랭사인’은 찬송가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

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

년 만에 고국 품에 안겼다. 

15일 경기 성남공항에 그

의 유해가 도착하자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선율이 울려 퍼졌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

립운동가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애국가’였다. 이 

애국가는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와 애국정신이 

결합한 찬송가이기도 했다. 1907년 윤치호가 역

술한 찬송가집인 ‘찬미가’에 수록됐다.

올드 랭 사인 애국가는 3·1운동에서도 불렸고, 

3·1운동 이전인 1914년 만주의 민족학교에서 발

간한 음악 교과서에도 ‘국가(國歌)’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당시 다양한 버전의 애국가가 존재했

지만 유독 올드 랭 사인 애국가가 한민족에게 사

랑을 받았다.

원래 올드 랭 사인은 스코틀랜드 구전 민요이

자 찬송가이다. 시인 로버트 번스가 1788년 지은 

시를 가사로, 윌리엄 쉴드가 정리한 곡이다. 영미

권에서는 ‘석별’이란 뜻의 축가로 쓰인다. 스코틀

랜드어인 올드 랭 사인은 ‘오랜 옛날부터(old 

long since)’라는 뜻이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는 1741년 이 민요 곡에 가사를 붙여, ‘천부여 의

지 없어서’(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라는 찬송가를 지었다. 현재 한국교회가 공통으

로 사용하는 찬송가 280장이다. 회개와 용서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1절 가사는 ‘천부여 의지 없

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

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로 돼 있다.

스코틀랜드 민요 중에서는 ‘애니로리’(Annie 

Laurie) 역시 찬송가로 사용하고 있다. 애니로리

는 스코틀랜드의 J. 스콧(1810~1900) 여사가 작

곡한 일반 민요곡으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 사용됐다. 이 찬송가 가사는 19세기 

미국 감리교 목사이자 군목이었던 존 H 로지어

(Lozier)가 작사했다.

한편 찬송가 선율과 국가(國歌)가 같은 나라들

도 있다.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영국 국가는 ‘하나님 우리 자비하신 여왕을 구

하소서’(God Save our gracious Queen)로 찬송

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와 같은 곡조이다. 한국

에서 이 찬송은 1908년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합동 찬송가인 ‘찬숑가’ 206장으로 채택됐다.

독일 국가는 ‘독일의 노래’로 불린다. 곡조는 

프란츠 J. 하이든이 1797년 작곡한 ‘제왕 찬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든은 당시 프란츠 2세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생일을 위해 크로아티아 민요

를 편곡해 헌정했다. 이 곡은 하이든의 현악 4중

주 ‘황제’ 2악장에 남아있다. 이 곡조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가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의 

존 뉴튼이 작사했다.

팬데믹 기간 출생 신생아 평균IQ 낮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지능이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

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의 외부 접촉 기회가 줄어든 데다, 부모가 받

는 스트레스도 늘어 아이와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한 영향이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한 미국 대학의 연구를 인

용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언어, 운동 및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

다. 팬데믹 이전 10년(2011-2019년)에 태어난 3

개월-3세 영유아의 IQ 평균값은 100 정도인데, 

팬데믹 기간(2020-2021년)에 태어난 영유아들

의 IQ 평균값은 78이란 것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선 데오니 미국 브라운대 

소아과 부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요 인지장애 문제가 아니고서

는 이런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문제의 원인으로 아동과 부모의 상

호작용이 줄어든 상황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

해 스트레스가 증가한 부모들이 아이와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것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특히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

인 가정의 아동일수록 더 큰 IQ 점수 하락을 보

였다고 보고했다. 데오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

회적 지원과 실업 수당이 후한 미국의 부유한 지

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나쁜 지역

에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임발표 때도 변명한 쿠오모

앤드루 쿠오모(63) 미국 

뉴욕주지사가 결국 사임하

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우군

마저 자신의 탄핵을 찬성하

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퇴진

을 선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나는 뉴욕을 사랑하고, 뉴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 시점은 14일 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정략적 

공격에 맞서 싸우면 주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며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 발짝 

물러나 주정부가 통치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

나는 누구와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 그러나 선이 

어디까지 다시 그려졌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해

명했다. 이어 “세대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지만 나

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너무 가깝게 생각했다. 불

쾌한 마음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형식

을 취했지만, 자신의 행동은 ‘애정 어린 정치 스

타일’이었고, ‘동료애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은 셈이다.

사임 발표 당시 쿠오모 지사는 이미 정치적으

로 고립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

든 대통령과 뉴욕주 의회의 지지를 잃었고, 유권

자도 그의 사임을 원했다”고 지적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뉴욕주 유권자 

70%가 그의 사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54%는 그가 여러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봤고, 

55%는 형사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쿠오모 지사의 남은 임기는 캐시 호컬(62) 부지사

가 맡는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를 

끝낸 8월 15일을 대한민국은 

광복절(光復節)이라고 부른다. 

광복은 빛이 돌아오다, 또는 

돌아왔다는 의미다. 나라를 되

찾았다는 말이며 어둠이 물러

갔다는 의미기도 하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그렇

게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아직

도 그 후유증 혹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

다. 먼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의 피해자라는 의

식이며 둘째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위

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손바

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과 

같이 일본은 여전히 세계의 눈

총과 질타에도 해볼 테면 해보

라는 식으로 경제력을 앞세운 

후안무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

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일본을 

숙적 혹은 앙숙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참으로 질긴 

악연이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

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

광을 돌리게 하라”(마5:14-

16)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의 자녀들은 모두 다 빛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자

녀들 즉 빛 된 자들이 수치상

으론 천만이 넘는다. 인구의 5

분지 1이 빛인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어둠이 

매우 짙다. 어둠은 빛이 비치

면 사라지게 되어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이 비처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다. 

빛이어야 할 천만은 도대체 어

디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 빛

이 어둠을 두려워하여 말 아래

에 숨어버린 듯하니 세상이 교

회를 성도를 걱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

고 여야를 막론하고 빛을 자처

한 후보들이 수십 명에 달한

다.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심하

다. 후보로 나서기 전에는 지

지율이 매우 높아 차기 대통령

으로 확실시 되던 후보가 탈탈 

털리다보니 이제는 빛보다 어

둠이 더 짙어지고 있다. 후보

로 공식화하기 전의 지지율은 

수박겉핥기와 다름이 없었다. 

쪼개보니 덜 익었거나 혹은 너

무 익어 냄새가 풍풍 인다. 그

런 것들을 두고 제 편끼리의 

이전투구도 가관이다. 

대한민국의 빛이 되겠다던 

공언들은 냄새나는 과거의 전

력으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거

나 덜 익은 풋내로 인해 설화(

舌禍)를 자초하며 널뛰기도 한

다.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나 

이러다가는 빛은 고사하고 어

둠속으로 함몰될 여지도 다분

해 보인다. 참 불행한 한국, 대

한민국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정황에 대

해 빛이어야 할 성도 즉 하나

님의 자녀들은 이제 말 아래에

서 올라와야 한다. 광복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무

한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

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할 수 없

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히 천

명하신 까닭이다. 세상의 어둠

과 그늘에 대한 책임이 성도에

게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가

수가 부른 가사에 테스 형! 세

상이 왜 이래~ 하며 풍자하는 

것조차 성도는 아프게 들어야

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점점 더 악화일

로다. 바이러스들이 몇 단계씩 

변이가 되어 기존의 백신들조

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코

로나가 창궐한 직후부터 어쩌

면 코로나는 종식될 수 없다고 

예측했었으나 이제는 그런 단

계도 훌쩍 뛰어넘어 인류의 치

명적인 재앙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무력화하실 수 있

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

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발등의 불로 시급함

에도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는 

빛을 감추기 위해 말 아래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중함에도 태

연자약하게 K방역을 내세우

며 오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

한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면 성도는 그런 세파에 삿

대질을 더하기보다 내 탓이요 

를 외치며 가슴을 쳐야한다. 

어둠은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다 포함

된다. 성도가 빛이 되어야 하

는 것은 아침에 떠올랐다가 저

녁에 지는 태양의 빛이 아니

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처럼 성도도 스스로 빛을 발해

야 한다. 따라서 성도가 있는 

곳들에는 어둠이 없어야 한다. 

빛을 이길 어둠은 없는 까닭이

다. 

일제의 침탈로 인해 36년간

이나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

은 8·15의 대한민국 광복은 

이미 이뤄졌으니 이제는 성도

들이 광복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께

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빛이 

집안(세상) 곳곳을 밝히 비추

도록 말 아래에서 나와야 한

다. 주님은 또 다시 대한민국

의 천만성도에게 촉구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 

성도는 이제 어둠의 세상에 비

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광

복하자. 빛을 회복하여 어둠을 

물리치자.  
hanmackim@hanmail.net    

토요칼럼

광복(光復)하자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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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라득은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그

의 생일은 1876년 8월 15일 또는 같은 

달 25일, 또는 1878년 8월 4일로 알려

져 있다. 한국에서 결혼하였으나 홀아

비로서 1903년 4월 15일에 일본 나가

사키에서 닙본 마루에 몸을 의지해 하

와이로 떠났다.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

하기는 그달 30일이었으나 종합 신체

검사를 한 후 호놀룰루를 밟기는 다음 

달인 5월 2일이었다. 그런데 5일 후인 

그달 7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했다. 

유학차 1902년에 도미한 도산 안창

호와 그의 부인 이혜란을 장라득이 만

났을 것이다. 장라득이 상항에 도착한 

지 4개월이 되던 1903년 9월에 도산 

안창호가 상항에서 동포 인삼 장수의 

싸움을 보고 개선책으로 상항 한인친

목회를 창립할 때 장라득도 함께 회원

으로 가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

호가 회장이 되고 회원에 박성겸, 이대

위, 김성무, 박여운, 장 경, 김찬일, 김병

모, 전동삼, 박승지 등으로 조직되었다

고 하는데 그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

다.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계속 상항으

로 건너오면서 상항 한인친목회 회원

수가 49명까지 되었다고 하니 이 명단

에는 장라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한 1905

년 1월에 일제는 호놀룰루 주재 일본 

총영사 사이토를 대한제국 명예총영사

로 임명해 재미한인을 통치하려 했다. 

이에 일제의 재미한인 지배에 대응하

기 위하여 1905년 4월 5일에 위의 상

항 한인친목회가 중심이 되어 상항에

서 항일운동과 동족지원을 목적으로 

공립협회를 만들었다. 장라득이 공립

협회 창립멤버 49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본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그런데 상항 한인친목회의 몇몇 기

독교 신자들이 따로 예배를 보기 시작

하면서 이듬해인 1904년에 방화중이 

문경호와 함께 전도회를 조직하고 예

배를 인도하고 전도하였다. 장라득이 

이 전도회에 소속되었음을 쉽게 추측

할 수 있다.

그해 6월에 상항에 도착하여 방화중

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한 차이석이 

쓴 ‘금산’에서 장라득이 함께 한 당시의 

예배정황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미국에 도착한 후 첫 주일 오후

에 로비에서 열렸다. 이 예배에는 중국

인들에게 한국 인삼을 파는 몇몇 상인

들과 미국인 집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

니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들 중 2명

은 평양에서 나의 이웃이었는데, 김관

유는 오랜 친구였고... 다른 사람은 중

앙교회 방 장로의 큰아들(방화중)이었

다. 하와이에서 새로 온 사람들로 인해 

회중은 알맞은 규모를 이루었다. 나는 

창문을 보며 김관유와 그 동무(방화중) 

사이에 앉았다. 물론 예배는 방 형제(

방화중)가 한국말로 찬송하고, 기도하

고, 설교하면서 인도했다. 그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미국 땅에 도착

한 지 처음 참석한 주일예배였고, 찬송

과 기도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준 선

교사들이 온 나라에서 우리말로 찬송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오랜 지기와 

동포를 만나는 기쁨이었다. 그때... 충

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모두 일

어서서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부르는

데, 갑자기 정면의 창문을 깨고 잘 조

준된 미사일 즉 주먹만한 돌이 폭탄처

럼 날라 들어왔다. 그것은 창 앞에 앉

아 있던 나와 방 형제를 가까스로 비겨

나갔다. 우리는 놀라서 예배를 멈추고, 

소유자인 황 씨가 조사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

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음 일어난 일

입니다. 내가 알기로, 대개 여기 이웃은 

친절하고 조용합니다. 아마 지나가는 

부랑자나 술꾼이 한 짓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1905년 7월에 미국 감리교의 존슨 목

사가 한인선교를 위하여 상항의 ‘페이

지 스트리트 521번지’에 예배당을 마련

하고 교회를 설치했다. 예배를 위해서 

두 개의 거실을 사용하였고, 한인이 기

숙할 수 있도록 13개의 침대를 포함하

여 간단한 가구가 있었다. 본 한인교회

는 미국북감리교 태평양 일본인 선교지

방 아리에 있었고, 문경호 전도사가 목

회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는 이때를 창

립일로 지정하고 있다. 1906년 6월에 내

리교회 담임목사이자 미국 북감리교 선

교사였던 조지 존스 목사의 추천으로 

문경호 전도사를 대신하여 방화중 전도

사가 본 교회를 섬겼다. 이즈음 내한 선

교사 윌리엄 A. 노블 목사가 한국으로 

가는 길에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그날 3

명이 세례를 받았다. 노블 선교사에게는 

해외에서 한인에게 부흥회를 인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준 뜻깊은 날이

었다. 방화중은 상항뿐만 아니라 바카빌

과 세크라멘토까지 목회의 영역을 넓혔

다. 그해 9월 통계는 입교인이 18명, 세

례 교인이 22명 그리고 학습교인이 15

명이었다. 이들 중 17명은 상항에 거주

했고, 23명은 바카빌에 거주했으며, 나

머지 15명은 세크라멘토에 거주했다. 

얼마 후 방화중이 나성으로 이주하면서 

양주삼 전도사가 1906년 11월부터 본 

교회를 시무했다. 

1907년 11월 10일 주일 밤에 상항 

한인감리교회 청년회에서 ‘국권을 회

복하려면 정치에 있지 아니하고 실업

에 있다’는 문제로 백윤조와 함께 장라

득이 연설하였는가 하면 다음 달 22일

에는 ‘상업을 발달하는 방책’에 대해서 

연설하였으므로 장라득의 높은 지도력

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지도력은 그해 

12월에 그를 상항 지방회 경찰과 응접

위원 2명 중 한 명으로 선정함에서도 

볼 수 있다. 그해 다른 임원에는 회장 

최유섭, 부회장 김영일, 대의원 총무 겸 

사법에 양주삼, 서기 송종익, 구제 조성

환이었으며, 또 다른 응접위원은 김길

연이었다. 

이듬해인 1907년 6월에는 상항 한인

감리교회 청년회에서 황사용과 함께 

장라득을 앞세워 ‘지육보다 체육이 급

하다’는 문제로 가부 토론을 하였다. 그

해 8월에는 ‘문학보다 실업이 승하다“

라는 문제로 전성덕과 함께 장라득이 

가부로 토론한 후 적당한 연설로 그 문

제를 해석한 자들이 이승만과 신흥우

이었으므로 장라득의 지도력을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해 10월에는 장라득

이 최덕룡과 오대영과 함께 ‘일본에 대

한 정략’이라는 문제로 토론하였고, 다

음 달에는 장라득이 박윤조와 함께 ‘국

권을 회복하려면 정치가 아니라 실업

에 있다’는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그해 

마지막인 12월에는 장라득이 ‘상업을 

발달할 방책’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1907년 12월

에 있었던 청년

회 임원선거에

서 장라득이 부

회장으로 선임

되었음은 자연

스럽다. 선임된 

다른 임원은 회

장 허승원, 서기 

송종익, 회계 김영일, 정원도, 경찰 박

윤하, 응접부 전득부, 통신부 김영일 그

리고 사법 이대위였다. 이듬해 12월 6

일에 선정한 상항교회 청년회 임원진

에 장라득이 교제부장이었다. 그해 다

른 임원은 회장 김성권, 전도 이대위, 

인제 박윤하, 학문 정재관, 통신 정원

조, 회계 허승원이었다.

1909년 상항 한인감리교회가 교회

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귀국한 교인도 포함하여 작성한 연합

교우록에 기록된 교인은 48명인데 첫

째 이름이 양주삼이고 장라득은 두 번

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라득이 

본 교회 세례명단에 없으므로 도미하

기 전에 그의 고향 강화에서 세례를 받

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항에 거주하던 마영준이 장기간 

와병으로 고생하는 소문을 듣고 각처 

동포가 구제금을 보냈는데 1909년 9월 

15일자 신한민보에 기부한 명단과 그 

기부금 액수에 따르면 장라득은 거금 

10달러를 기부하였다. 그해 11월에 이

흥주와 민병기가 한국을 떠나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오던 중 런던에서 곤

란을 당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재미

한인들이 기부금을 보냈고, 이들 두 명

이 기부금을 보낸 명단과 기부금 액수

를 신한민보에 게재하였는데 장라득이 

한번도 보지 못한 동포에게 1달러를 

기부하였다. 이러한 기부자였던 장라

득이 그해 12월에 대한인국민회 상항

지방회가 내년 구제원에 장라득을 선

정할만했다. 그의 구제 행렬은 이듬해 

애국동맹단 의연금에 이어 1911년에 

청국 구제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912년에는 본 지방회의 회장으로 선

정되기에 이르렀다.

전도국장

상항 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한 1911

년 8월자의 ‘대도’는 다음과 같이 보고

했다: “지나간 6월 4일에 본 회당에서 

엡위스청년회원이 통상회를 개회고 각 

임원을 교체함이 여자하더라. 회장 강

영소, 전도 장라득, 학문 최정익, 인제 

박영식, 교제 양주은, 통신 강 번, 회계 

박윤하.” 위의 보도에서 장라득이 전도

부장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통상적

으로 전도부장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

는 한인들을 전도하였는데 장라득도 

전도인으로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

다. 구체적인 전도 활동을 찾을 수 없

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당시 교회 목사

는 그해 2월에 부임한 이대위 전도사

였다.

1912년 1월에 발간된 대도가 상항 

한인감리교회의 경비부족으로 작년에 

특별히 헌금한 명단과 그 헌금액을 발

표하였는데 그 명단에서 장라득이 거

금 4달러를 헌금했음을 알게 된다. 그

의 기부에서 주님의 말씀인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6:21을 쉽게 상기하게 된다. 

1919년에 장라득이 선뜻 기부할 수 있

었던 전시 미주한인의 금력 찬조와 의

무금과 독립의연 그리고 기미독립만세

운동 구제금 등은 결코 뜻밖이 아니다. 

이러한 기부는 그의 믿음에서 가능했

다. 

1920년 11월 25일 오후 8시에 옥스 

스트릿에 있던 상항 한인감리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일동이 235

장을 합창한 후 최진하가 기도하고 취

지를 설명한 다음, 상항 국어학교 학생

들이 합창하였고, 사회자의 성경 봉독에 

이어 최피터와 황반도가 감사절의 문답

을 한 후 하소정의 독창에 이어 최데다

와 황엘리자벳과 하소정이 삼중창을 하

였으며, 정인과 목사가 설교하였고, 전

봉운의 음악 순서에 이어 이대위 목사

가 축도하고 폐회를 하였다. 이후 지난 

한 해 감사하는 간증 시간에 형제자매

가 경쟁적으로 나

와 받은 은혜를 

감사하였는데 그

중에 상항 한인감

리교회 초창기부

터 열심과 성력을 

다한 장라득의 감

사는 가장 큰 은

혜를 끼쳤다. 그가 

한 감사의 내용을 

찾지 못해 아쉽다.

감사를 아는 장라득의 구제는 1921

년의 간도 참상 구제금과 특별 외교비 

의연금에 이어 1925년의 인구세와 서

재필 박사 여비로 연결되고, 1928년의 

만주 거주 동포 동정금, 한국 수재 구

제금 그리고 국민회 보조금에 이어 

1929년의 전명운 의사 부인 장비와 

1930년의 장인환 의사 장비, 1937년의 

항일전쟁 동정금, 임시정부 후원금, 중

국 항일전쟁 동정금 그리고 1940년 신

한민보 식자기계 의연과 광복 후원금

으로까지 신한민보에 보도된 대로 수

십 년 동안 이어졌다.

1942년에 제출한 세계 제2차 대전 

징집서류에 따르면 장라득은 임CH가 

운영하는 상항 스탁톤 1116번지의 한

인 여관에서 식당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 후 정든 상항을 떠나 나성으로 이동

한 그는 1954년 1월 15일에 연방정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이듬해

인 1955년 11월 6일에 미국 캘리포니

아주 나성에서 향년 7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성 앤젤러스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128. 장라득(1876-1955)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상항한인감리교회 엡위스청년회 전도국장으로 활동
교회 헌금과 독립지원, 미주한인 구제에 항상 앞장  

장라득의 날인(1942년)

장라득의 묘비

상항 한인감리교회(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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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며칠 전부터 기다리던 엄마와 언니를 만나러 가는 날

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못 가게 됐다고 하셔서 괜

히 아빠에게 화를 막 내었어요. 나중에야 엄마가 재혼할 사람

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

니와 함께 살게 되는 꿈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엄마가 행복해

한다고 언니가 말해줘서 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

는 중이에요. 

답변:재혼가정을 복합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둘만이 아

니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 만큼 복잡하

다는 말이겠지요. 통계에 의하면 재혼의 일차걸림돌이 자녀

들이고, 그들 역시도 부모의 재혼이 이혼만큼이나 큰 아픔이

고 상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결혼관계와 자녀

들의 학업성적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재혼은 

안전감의 상실로 학업성적 저하 등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

다고 하지요. 

재혼가정의 원만한 결합을 위한 단계를 셋으로 나눈다면 다

음과 같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

하여 그들 마음을 들어보고 펼쳐질 미래에 대해 나누면서 안

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서서히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요,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면 간섭으로 느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조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불

협화음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곧 분쟁 해결 방법

에 대해 나눈다면 이상적이겠지요.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라는 의식 갖도록 하면서 서로의 관

계를 단단히 하는 것인데 이때 공통된 관심사를 찾게 된다면 

정서적 소통에 도움이 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곁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봐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

용입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더해진 상실감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

모님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더라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엄마, 아빠를 서로 다른 집에 사는 각각의 개

인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해봅니다. 덧붙여 ‘부모의 삶

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과의 새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서 새부모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고 

단지 선생님을 대하는 정도로 예의는 갖추라’고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므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

다(삼하9:1-11). 다윗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사울왕 

가족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 때 본인과 

의형제를 맺었던 조나단의 숨어살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됩니다. 떨면서 왕 앞에 나타난 그에게, ‘네 할아버지의 재

산을 다 네게 줄 것이고 너는 나와 항상 한상에서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의 므비보셋을 보살폈던 하나님을 깊게 신

뢰하면서 마음 편히 갖도록 하자고 나누시는 것을 제안해 봅

니다. 
 hyojungyoo2@yahoo.com

한부모 가정사역한부모 가정사역

이혼가정 자녀회복(6)이혼가정 자녀회복(6)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유효정 목사
(LA비젼교회 협력)

새부모 사랑하지 못해도 예의는 갖추도록

3)계시록 20:1-6-천년왕국은 없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

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

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

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

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

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

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

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0:1-6).

더욱이 무서운 일은 다니엘과 요한계시

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

구하고 인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며(계10:10-11) 이 예언의 책

을 먹고 예언(목회)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올바른 말씀

을 보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대해서 다

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표2)를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느 때

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어느 때에 영적인 

적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으므로 우리에

게 다가오는 대 환란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고 끝

까지 이겨내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은 없고 전천년, 후천년 설도 

없다.

계20:1-6 사이에 다섯 번 나오는 a 

thousand years(천년)이라 번역하였고 

reigned(왕)이라 번역하여 이것이 천년왕

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 thousand years를 천년으로 

해석하였는데 이 천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지 모르며 예수님과의 관

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reigned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인

데 직역해서 왕으로 번역하므로 계20:4, 6

에 reigned를 왕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천

년이 있고 왕이 있으니 자연적으로 부르

게 되었습니다.

①계20:2(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다)

계20:2에는 용을 a thousand years(천

년) 동안 무저갱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 용

이 언제 들어가며 언제까지 결박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되 눅10:18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

어졌다 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에 예수님에 계시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00년이 지

나고 있습니다. 천년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a thousand years가 오랜 

시간이란 말씀이 정확한 해석의 시간입니

다. 오랜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까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둔다는 말씀입

니다. 

②계20:3(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계20:3절에는 천년이 차도록 가두고 천

년 후에는 잠시 잠깐 놓이리라고 하셨습

니다. 여기에서 천년이 어느 기간 동안이

며 천년이 언제 차는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시간이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천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

과 이 올바른 번역은 오랜 시간으로 번역

이 되어야합니다. 오랜 시간이란 것은 예

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감금하는 시간

이며 예수님 재림 후에 잠시 놓이리라 하

셨습니다.

③계20:5절(천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다)

계20: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까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이 역시 천년도 어느 때 시작인지 어느 

때 마지막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예

수님이 부활하신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

다.

또한 2000년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간이 되므로 천년이란 번역이 잘

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천년이 아니

라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란 예수

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④계20:4; 20:6(천년왕국이 아니고 다스린다)

계20:4절에는 예수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 한다고 하였고 계20;6

절에도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

스도와 왕 노릇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천년의 시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천년이 시작되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

11:15(천국) 천국에는 해

와 달도 필요 없고 시간

과 공간도 필요 없고 현

재 과거, 미래도 없습니

다. 피조물 하나도 필요

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

서 천년동안이란 말은 잘

못 번역한 것이며 여기에 

a thousand years는 오

랜 시간,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천국 생활입니다.

reigned, 계20;4, 6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받은 영혼

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

한 자들은 첫째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

아서(첫째부활)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reigned을 왕으로 번역하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reigned)왕이 잘못된 번역이며 여

기에 reigned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

이며 창1:28절에 다시 잃어버렸던 

reigned이 회복되는 것이 계20:1-6 말씀

입니다. 그러므로 계20:1-6절 사이에 a 

thousand years는 천년이 아니라 오랜 시

간(영원한 시간)으로 번역하여야 되며 

reigned 이란 단어를 직역하여 왕으로 번

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창1:28이 회복

되는 reigned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번역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년

왕국도 없고 전 천년설도 없고 후 천년설

도 없습니다.
andcny1@gmail.com

a thousand years → 천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reigned →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돼) 다스린다, 통치한다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2)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2)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GPS센터 대표)

도표2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

트 모임이 9일 오전 10시 세마

포호도스(대표 켄안 선교사) 주

최로 컴미션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 방

문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출애

굽 여정의 흔적을 찾아가게 된

다. 

켄안 선교사는 “기독영화제

를 10여 년 개최하면서 많은 신

실한 미국기독영화인들과 교류

할 수 있었다”며 “그중 사우디

와 연결된 자들에게 시내산을 

소개받았고 사우디에 있는 사

람들과 줌 미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선교사는 “사우디 방문을 

알아보던 중 미국의 무슬림들

이 뉴욕의 여행사를 통해 순례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지난 1월 

사우디를 방문하게 됐다. 하나

님께서 40년간 친히 통치하셨

던 곳이 시내산이었고 1500년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막혀있던 

곳이다. 성경에서 미디안 땅은 

사우디에 있으며 시내산은 미

디안 땅에 있다. 학자들마다 차

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사

우디에 있다는 것”이라며 “호

렙산은 느비딤이 있는 곳에 있

으며 산맥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내산은 산맥에 있는 가장 높

은 산”이라 설명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

기 전까지 시내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시내산에는 출애

굽과 모세에 대한 그 어떤 흔적

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대인

들 또한 시내산을 방문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에는 당시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

이 시나이반도를 점령했을 때 

출애굽의 근거를 찾으려 했지

만 찾지 못했다”며 “만약 시나

이반도에 출애굽경로가 발견됐

다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시

나이반도를 돌려주는 일은 없

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홍해를 이집트와 이스

라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

해왔지만 홍해는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아

카바만이다. 아카바만 밑바닥

에는 홍해사건 때 수몰됐던 이

집트 군대 마차와 바퀴 등이 있

다. 반면 그동안 많이 알려졌던 

아라비아만의 홍해에는 아무것

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

다. 

켄안 선교사는 “사우디가 시

내산 등을 개방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라

고 말하며 “그동안 사우디는 석

유를 팔아 국가를 운영했다. 하

지만 뉴노멀시대에 석유의 비

중은 거의 사라지게 되며 그럴 

경우 사우디의 국가운영이 매

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네움프

로젝트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스마트시티 건설 등으로 미래

를 대비하게 되며 이 프로젝트

에 시내산 관광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11월에 방문하게 되는 

지역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

아이며 요르단에서는 3박4일

간 머물게 되며 느보산, 모세기

념교회, 아르논 계곡, 세례요한 

침수터, 모세의 샘, 호르산, 로

마원형극장 등이며 4박5일간 

머물게 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는 팜 오아시스, 엘림지역, 마

그나, 엘리야의 동굴, 모세의 

우물, 시내산, 르비딤 반석, 금

송아지벽화 등을 방문하게 된

다. 시내산 정상까지는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방문지는 

사막으로 지프를 이용하게 된

다. 현재 정확한 일정을 현지여

행사와 협의 중에 있다. 여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

게 될 것이다. 

켄안 선교사는 “현지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카드와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가 필요하

다. 또한 현지에 머무르게 될 

숙소는 호텔이 될 것이라 숙식

비가 비싼 편”이라며 “무엇보

다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려

면 체력단련이 필수적인 만큼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의: (213)262-9411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가 “나라 살리

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시

작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

믹이 창궐하던 2020년 7월 19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새 성전

으로 이사해도 창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예배

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던 

중 역대하 1:6에 솔로몬이 왕

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 즉, 일

천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천번제를 드

린 후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

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고 솔

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

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부

강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7:13부터 보면 솔로

몬이 성전을 짓고 정성을 다한 

낙성식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께 드리자 밤에 하나님께서 나

타나셔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

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

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이 성전에서 하는 기

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

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

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 세

계에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라지게 하는 일은 성전에

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일천

번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더

욱이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말

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

다 군대를 의지하고 단에서 브

엘세바까지 칼 뺄만한 자의 수

효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진

노를 사서 하루에 7만명의 백

성들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죽

어갈 때 급히 자신의 죄를 회개

하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

게 명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오

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

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시

므로 그대로 준행하자 하늘에

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여

호와께서 사자를 명하시매 저

가 칼을 집에 꽂으매 전염병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

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대면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드리

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

습니다. 그리하여 당회를 긴급

히 열고 당회원들과 합의하여 

주님세운교회가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는 2020년 7월 19

일부터 시작하여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진행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302

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회로 먼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다니엘이 하

루 세 번 고국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듯 중

보기도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

니다.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있

는 고국,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불

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 평양장

대현교회의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고국의 삼팔선이 무

너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역으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

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복음

을 증거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

당하도록 모든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

하도록 기도하며, 고국에 창궐

한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

고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 같이 흐르

는 나라가 되도록 매일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대한민

국을 택하신 하나님은 선교의 

포병의 나라로 미국을 택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믿음의 혈맹

국가로 전 세계에 선교의 불길

을 일으키사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대 부흥의 사명을 감당

케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

로 미국 50개주에 4300개의 한

인교회를 세워 마지막 시대에 

무너져가는 미국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 청교도의 신앙을 회

복시키는데 의의 병기로 쓰시

려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들을 미국에 보내주신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한국과 

미국이 마지막 대부흥의 사명

을 맡은 것을 못하도록 집중 공

격하면서 한국을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미국을 평등법으

로 부도덕하고 음란한 나라로 

만들어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마지막 몸

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

국에는 한국을 공산화 시키고 

미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만

들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궤계를 영적으로 파악하고 한

국과 미국을 통해 롬 9장-11장

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

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이 성

취되도록 “나라 살리기 일천번

제 새벽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일어

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비

느하스처럼 일어나도록 뜨거운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운동을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

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 일천번제 새벽기도회가 진

행되면서 뜻을 함께한 주의 종

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세

계 곳곳에서 온라인기도회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

국 전역과 한국전역에서 그리

고 일본과 중국, 몽골과 호주와 

태국,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베트남과 유럽 남미와 캐나다 

등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주의 종들과 선교

사들과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

도회”에 시차로 같은 시각 혹은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하루에 

어느 시각이든지 편리한 시각

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엘리야의 마음 사무엘의 마

음을 품고 고국 대한민국과 미

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으로 시

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

참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소리 없이 전 세계에 

퍼지는 기도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미국에 영적회복과 부

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전

염병과 재앙이 사라지며 경제

가 회복되고 요엘 2:28과 계시

록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

이 실현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songkpa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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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의 기적!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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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찬양교회

출애굽 여정의 흔적을 찾아서...11월 출발
세마포호도스 주최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트 

세마포호도스 주최 사우디 시내산 방문 프로젝트 모임에서 켄안 선교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교협이 9월 30일 정기

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14일 

오전 7시30분 교협회장과 회동

을 갖고 지난 10일 선관위 첫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

했다. 

내용은 ①선거를 위한 투표

용지 등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

한다(총무, 서기). ②후보 등록

은 공지한대로 8월 26일(밤 12

시) 마감일을 엄수한다. ③등록

자에 대한 심사는 선거관리 규

정 제10조(자격)와 제11조(등

록서류)를 준용(準用)해 진행

한다. ➃후보 등록마감 후 28일

(토) 오전 7시30분 대면모임으

로 후보등록서류를 심의한다. 

➄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이 없을시 임원회에 보고해 선

거관리 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공천위원회에 전임(專任)한다. 

선관위는 위원장 장동신 목

사와 위원 김동권 목사, 최재형 

목사, 육귀철 장로, 이춘섭 장

로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뉴저지교협은 지난 2년 동안 

부회장 등록자가 없었으며, 지

난해는 부회장이 회장출마를 

포기하고 회장 출마자가 없어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에

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한 바 

있다. 

후보 등록 서류는 등록원서,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사진

만 있으면 되며 후보등록비도 

없다.

이번 뉴저지교협 목사 정, 부

회장 후보등록마감은 8월 26일

이다. 총회는 9월 30일(목) 부

회장 고한승 목사가 시무하는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2021 킹덤미

션이 12일 밤 11시 오프닝예배

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됐

다. 매년 단기선교를 해오던 퀸

즈장로교회는 펜데믹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하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 선교를 시도해[본

지 1836호 9면 참조] 성공적으

로 마쳤다.

선교지는 카자흐스탄, 캄보

디아, 파키스탄, 키르키스탄 4

개국이며 사역내용은 청소년 

집회, 부흥회, 의료사역, 태권도 

수업, 피아노 수업, 언어사역 

등 선교 현지에서보다 더 풍성

하게 진행됐다. 

첫날 오프닝예배 설교는 담

임 김성국 목사가 에베소서 2

장 19-22절을 본문으로 “함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펜데믹으로 

작년에는 선교사들과 줌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올해도 

막혀버린 단기선교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며 

선교현지인들에게 각 나라말로 

인사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천국은 어

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 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진다”며 복음의 정석을 말

하고 “그러나 우리만 천국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션의 사

명이 있다며 함께 가야 한다.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있다면 

선교의 꿈도 가져야 한다. 세상

을 향해 예수 복음을 갖고 나가

는 우리 모두가 되자”며 도전

했다. 

‘킹덤미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다민족

의 원어민교사들을 통해 선교

지의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함

께 언어를 가르쳤다. 또한 선교

지 스텝들을 양육해 예배가 더

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진행된 

피아노 수업과 미디어 교육도 

다민족 스텝들이 함께 진행했

다.

이번 킹덤미션 총 디렉터인 

남형욱 장로는 “이번 미션이 

퀸즈장로교회 비전 중 하나인 

다민족 예배를 통해 다민족 회

중의 결실을 보게 하셨다”며 

감사를 드리고 “유초등부 어린 

자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해 세상은 막혔지

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

어선 하나님의 선교 ‘킹덤미션'

을 통해 새로운 선교방법을 깨

닫게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곳이 없게 

하셨다”고 감격했다.

남 장로는 “킹덤미션의 프로

그램은 누구든지 선교의 열정

만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개인

적 형편의 문제를 넘어 선교현

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고 있다”며 “유트브

를 통한 일방적 전달이 아닌 양

방향 소통으로 선교현장을 방

문한 것에 버금가는 선교효과

를 갖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적으로 준비된 '킹덤미션'은 

향후 새로운 선교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박3일간 82명이 참가해 교

회에서 숙박하며 진행된 킹덤

미션 마지막 날 해단식에서 참

가자들은 간증을 통해 큰 은혜 

받은 것을 고백했다. 또 선교 

현지에서도 열악한 전기와 인

터넷 사정도 '킹덤미션'을 막지 

못했다며 5개국 동 시간 예배

와 교제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

이 있었다고 간증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킹덤미션' 매

뉴얼을 미주 한인교회와 나눈

다고 밝혔다.

▲문의: (718)886-4040 

www.kapcq.org

<유원정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

목사가 집필한 “선교의 제4 물

결을 타라”(국민일보) 출판기

념 감사예배가 8월 4일 저녁 

열렸다. 

호성기 목사는 출판 감사 예

배에서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

며, “이 책의 내용과 원리들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사

도행전에 나온 선교적 교회의 

가치와 원리들을 실천하고 행

한 것뿐”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또한 “이 책은 저 혼자 쓴 것

이 아니라 안디옥교회 모든 성

도가 함께 써내려간 고백이고 

편지”라고 고백했다. 

이 책의 출판은 국민일보 백

상현 기자가 미주의 한인교회

들을 순방하던 중 필라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안디옥교회에서 

3세대와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

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안

디옥교회의 사역 철학과 선교 

비전을 국민일보에 연재해줄 

것을 호 목사에게 요청해 이후 

25주에 걸쳐 주옥같은 칼럼들

이 국민일보에 연재됐고 국민

일보가 책으로 출판하게 됐다.

이날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와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

사,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

로목사가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안디옥 음악학교 어린이 합창

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2021년 8월 21일 토요일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교계

뉴저지장로연합회 제 7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
뉴저지장로연합회(회장 정일권 장로)가 주최하는 제 7회 영

적 대각성 기도회가 8월 31일(화) 오후 8시 주님의은혜교회(담

임 최준호 목사)에서 열린다.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일

일집회로 강사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문의: (201)815-6555, 290-8551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설립 53

주년을 맞는 PCA 교단 소속인 동 교회는 정규신학교 졸업, 목

사안수를 받고 목회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 미국내 합법

적 거주자로 이력서(본 교회 소정양식, http://kucp.org/pas-

torinvitation) 및 가족사진, 최근 설교 2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류마감일은 9월 11일이다.

▲문의: PulpitCommittee@kucp.org

IT 강좌
비영리기관 네이버플러스가 제공하는 IT강좌 Python Pro-

gramming for Beginners이 9월 18일(토) 오전 10시(EST) 오

리엔테이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강의기간은 9월 25

일부터 11월 13일까지(10월30일 휴강) 매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20명. 수강료

는 50달러이며 수강료 보조프로그램이 있다. 강의는 영어로 진

행된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호산나대회 강사변경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이정환 목사)가 주최하는 호산나대

회 강사가 진유철 목사로 바뀌었다. 원래 예정됐던 한별 목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는 한국 체류자여서 펜데믹 상황에 

자가격리가 필요해 시간을 맞추지 못해 강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과 소속 교단

인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부터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다. 호산나대회는  

9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3일간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진행된다. 

▲문의: (201)587-3999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정부회장 후보등록마감 8월 26일

킹덤미션...“함께 앞으로”

“선교의 제 4 물결을 타라” 뉴저지교협 선관위 회장 회동 선거일정 전달

퀸즈장로교회 2021 단기선교 온라인으로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출판감사예배

광복절 76주년 기념식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가 주

최하는 76주년 광복절 기념식

이 8월 14일 오전 11시 뉴욕새

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

에서 열렸다. “행동하는 애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

는 6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는 지

난해 2월 미동부 지역 교계 인

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단체

로 정명희 목사가 의장, 박태규 

목사가 부의장, 송병기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1부 예배는 부의장 박태규 목

사 사회로 장석진 목사가 설교

했으며, 방지각 목사가 축도했

다. 장석진 목사는 에스라 

1:1-4를 본문으로 “자유케 하

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회개운동과 기도운

동을 강조했으며, 방지각 목사

는 축도에 앞서 자신이 경험한 

8.15의 감격을 나눴다.

또 박이스라엘 목사, 이재

덕 목사, 김택용 목사, 박황우 

목사 등이 조국광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

한 2차 준비기도회가 12일 오

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

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

렸다.

이날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

는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들, 

참석한 증경회장들에게 감사한

다”며 “오늘 준비기도회가 뜨

거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감사와 인사를 전했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

잘 되고 있습니다!” 구호를 외

치며 “가장 많은 수고는 회장

님이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처럼 계속 도와주시며 마지막

까지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성 목사는 “작년에는 70

여 교회가 후원했는데 올해는 

100개가 넘을 줄 믿는다”며 “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대

회장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일

만 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

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준비된 

포스터를 배부했다. 

1부 기도회는 김영철 목사 

인도로 기도 유승례 목사, 성경

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축도 김원기 목

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혁신위부위원

장)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힘”(행3: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핵심구절인 6

절을 강조하며 “은과 금은 내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

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

해야 한다. 돈으로 해결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을 따

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영성

을 측정할 수 있고 필요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말

했다.

전 목사는 이번 대회 강사가 

선교사(양창근, 파라과이)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표어가 ‘

선교부흥과 영성회복’인 만큼 

펜데믹 가운데서 힘든 선교현

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본주

의 신앙을 회복하며, 이번 할렐

루야대회의 힘은 은과 금이 아

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영혼구원에 있

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대회 

강사, 순서자, 진행과 날씨를 

위해 박황우 목사가 △준비위

원들, 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을 위해 김재관 장로가 △

뉴욕교계의 영성회복을 위해 

정숙자 목사가 △차세대 지도

자와 선교부흥을 위해 임지윤 

목사가 각각 기도인도 했다.    

2부 경과보고는 회장 문석호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박정오 

목사, 회장인사, 대회보고 이준

성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 폐

회 및 오찬 기도 김희숙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일

정은 △목회자세미나: 9월 10

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대

한교회 △복음화대회: 11일(

토) 오후 7시30분 뉴욕장로교

회,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

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한편 3차 준비기도회 및 3차 

임실행위원회가 8월 26일(목)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릴 예

정이다.
<유원정 기자>

은과 금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 선관위와 교협회장이 만남을 가졌다.  

퀸즈장로교회 ‘킹덤미션’ 오프닝예배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호성기 목사와 오은혜 사모가 기념촬영 했다.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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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를 통한 시창작교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는 15기 QT를 통한 시

창작교실을 시작한다. 15기는 8월 셋째 주에 시작하며 8주 코

스로 진행된다.

▲문의: (818)590-6459

엘피스가정사역원 사모행전 나눔의 시간
엘피스가정사역원(원장 박운송 목사)는 ‘사모행전 나눔의 시

간’ 사모님들과의 포럼을 28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

시30분까지 엘피스패밀리룸(LA복음연합감리교회 2층)에서 

갖는다. 회비는 없으며 참석하는 자에게 사모행전 책을 선물

로 나눠준다.

▲문의: (213)700-9928

Serve and Give미션 설립감사예배
Serve and Give 미션(대표 박성민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21

일(토) 정오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818)331-5478, (661)618-9392

선교찬양을 위한 악기교실
선교찬양을 위한 악기교실이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며 시간은 우클렐라 교실이 오후1시부터 2시, 기

타교실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선미니스트리

(13921 Artesia Blvd, Cerritos,CA)다. 문의는 문자메시지로 하

면 된다.

▲문의: (909)610-5431 임보희 선교사 

담임목사 청빙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섬 코나에 위치한 코나한인선교교회

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복음주의 소속 정규신

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안수 후 목회경력(부목사 경력 

포함) 5년 이상 된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자이며 이중언어(한

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목회비전을 포함한 목회계획

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 또는 안수증명서(사

본), 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서 1부 필수, 추천인의 연락처 기

재 요망), 설교 2편(MP3 file 혹은 YouTube 링크)이다. 제출마

감일은 9월 30일이며 제출처는 Email: kkmc.hawaii@gmail.

com, 우편: 76-4295 Leilani St., Kailua-Kona, HI 96740이며 

서류는 Email제출을 선호한다(Word 또는 PDF파일 형태로).

▲문의: (808)796-9985 청빙위원장 최중호 집사 

LA사랑의교회 수요여름말씀축제에서 김우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광복 76주년 기념음악회가 

14일 오후 6시30분 남가주새누

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신

영옥, 테너 아론 브레이크가 출

연해 LA심포니오케스트라(지

휘 주현상)의 연주에 맞춰 아름

답고 격조 높은 공연을 선사했

다. 

연주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

행됐는데 LA심포니오케스트라

가 차이코프스키의 Polonaise 

from ‘Eunene Onegin’, 시벨리

우스의 ‘Finlandia’를 연주했으

며 오페라곡과 한국가곡을 공

연했다. 

이날 음악회는 ‘내주를 가까

이 하려함은’, ‘고향의 봄’등을 

앵콜곡으로 부른 뒤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해 2년 만에 관객입

장을 통한 공연이 열려 많은 동

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

을 관람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목회방향”이라는 주제로 비

대면 학술포럼을 줌으로 개최

했다. 

이날 포럼은 △김서영 교수(

본교 사서)가 ‘목회정보 리터러

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서영 교수는 “주류 매스미

디어인 TV방송과 신문 등 종이

매체의 위상 떨어지고 유튜브

가 그 위상을 대신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정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정보가 필요한 시점

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며 찾은 많은 정

보 중 적당한 것을 찾고 그 정

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필요한 정보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어떤 정보를 선택

할지 분별하는 능력, 고른 정보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 설

명했다. 

△남종성 교수는 “디지털시

대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

했다. 

남 교수는 “코로나19는 중요

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게 됐고 현재 온

라인 예배는 예배사역의 핵심

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과히 

혁명적 시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됐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이미 신체일

부가 돼버렸다. 코로나바이러

스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었

다. 한국의 주요교단들 경우 

15-30%로 줄어들고 있다. 온

라인교회 모바일교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시대

는 지났다. 온라인 예배 등 디

지털 생태계에서 사역자들이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영성에 

대한 부분도 깊이 고민하면서 

사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목회의 실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우상문 교수는 

“사역자들이 디지털목회 실제 

활용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며 “목회현장에서 활용될 미디

어 관련 소프트웨어와 필요분

야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목회를 위해서

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

야 한다. 소통과 유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

본적 방송 촬영기법 카메라 조

명사용기법, 방송그래픽사용기

법, 인터넷 방송출판, 영상편집

기술, 효율적 온라인소통, 미디

어 팀사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느 

정도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미국은 물론 폴

란드, 니카라과, 캐나다, 한국 

등에서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

자 장로)와 한인가정상담소(소

장 케더린 염)가 업무협력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6일 오전 10시 소망소사이

어티 소망홀에서 열린 업무협약

식에서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과 신혜원 고문이, 한인

가정상담소 케더린 염 소장과 

제니퍼 오 부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MOU는 △고령층/시니

어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협

업 프로젝트개발 △세미나, 워

크숍, 캠페인, 리서치 등 협업 활

동 구성 △공통관심분야에 대한 

관련자료 교환 및 직원 교육 상

호 실시 △관련활동이나 프로그

램에 대한 그랜트 지원시 사전

에 상호 협의해 진행한다.

유분자 이사장은 “LA 지역에

서 간호협회, 가정상담소 지부 

등 여러 단체를 발족하며 사역

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역

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었

다”라며 “비영리단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낫고 함께 협

력해 나갈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지대하다. 오늘 맺은 

MOU가 한인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수요여름말씀축제를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갖고 있다. 

4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 말

씀축제는 김우준 목사(토랜스

조은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행

4:23-31)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이 세상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다. 

하지만 돈을 위해 쓰여지는 시

간이 과하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의 가치는 없어진다. 우리의 목

숨을 내걸어도 좋을 정도로 가

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나

라를 위해 우리는 지으심 받았

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나라는 하

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

다. 나의 삶의 왕, 주인으로 예

수님을 모셔 땅 끝까지 복음전

해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이 

주님의 다스림에 거하며 예수

님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며 함께 예배하는데 거하는 것”

이라며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

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

는 것이다. 우리 삶의 단하나의 

열정은 하나님나라여야 한다. 

언젠가 다 사라질 돈,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나라만을 추구하며 살아

가는 성도되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박준호 기자>

신영옥, 아론 브레이크 출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

업무협업으로 시너지효과 낸다

LA사랑의교회 수요여름말씀축제

광복 76주년 기념음악회 성료

월드미션대 비대면 학술포럼, 김서영 남종성 우상문 교수 발제

소망소사이어티, 한인가정상담소 MOU 체결

4일 강사 김우준 목사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열정’

광복76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방향이라는 주제의 비대면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감사한인교회 하계부흥성회에서 문성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와 미, 한, 북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하계부흥성회가 ‘믿음을 

확정하라’라는 주제로 13일부

터 15일까지 문성 선교사(파퓨

아뉴기니)가 강사로 참여한 가

운데 열렸다. 

15일 오전 11시30분 구봉주 

담임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

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황승

우 장로 기도, 사랑성가대 찬양

으로 이어졌다. 이날 문성 선교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서’(고후

13:5)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

다. 

문성 선교사는 “믿음은 

believe라는 동사, faith라는 명

사가 있다. believe는 행위와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행위를 만들게 되며 

인간이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만족 외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believer와 일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faithful man이지 

believer가 아니다. faithful 

man이 돼야 예배가 예배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정체성을 

바로잡아 신앙의 놀라운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

다. 

문 선교사는 “하나님은 인간

에게 지정의를 주셨다. 첫째 지

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주셨다. 

둘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오

감을 통해 느끼는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게 하셨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

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셋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믿음의 구성요소는 첫

째 지식이다. 근거가 있어야 한

다. 그 근거는 66권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을 근거를 갖는 것

이 온전한 지식이다. 둘째 하나

님의 인품을 알면 죽음에서 생

명으로 어두움으로 밝은 빛으

로 드러난다. 예배를 드리는 증

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

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민아 선교사 

간증과 특송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 축

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

국 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와 

미국, 대한민국, 북한(복음통

일)을 위한 기도회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30분 평화교회(

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역사지키기운동본

부, 미주 3.1여성동지회, 미주한

인재단LA, 세계기도모임 미서

부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행사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열렸

다. 

박세헌 목사(세계기도모임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1부 예

배는 이철민 목사(세계기도모

임 자문위원)이 기도했으며 이

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사6;9-

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다. 

이상명 목사는 “디아스포라

는 고토 팔레스타인 떠난 유대

인을 가리킨다. 타국에 거하며 

자신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며 

사는 거주민 공동체를 일컫는

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 시작은 

이민의 거점에서 시작한다. 대

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왕(

황제)이 나라의 주인에서 국민

이 그 나라 주인이 되는 의식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다”라며 

“구한말 대한제국 대체한 새로

운 형태 국가수립이 싹트기 시

작했다. 조선왕조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왕

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의 그루터기는 배

임을 당해야 생긴다. 칼이나 톱

으로 자를 때 만들어지고 아픔

상처를 통해 생긴다. 우리민족

의 수탈수난 아픔당한 역사 속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우리믿

음의 그루터기도 거저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루터기는 인내

가 있을 때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

가 되려면 강인한 인내심 있어

야 한다”라며 “미국에서 디아

스포라로 사는 이민자들이 

7-800만명 정도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다. 함께 하나님역사에 동참

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

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 사회로 열린 2부 행사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미국국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으

로 시작됐다. 이어 그레이스 송 

권사(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와 김순희 권사(대한민국역사

지키기운동본부 회장)가 기념

사했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

인재단 LA회장), 한기형 목사(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고

문, 미주CBS TV 기독교방송 

대표)가 축사했다. 

이어 기도회로 이어졌는데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

회장)가 ‘미국을 위한 기도’, 엄

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

경회장)가 ‘미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호수아 지 목사(세

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자문위

원)가 ‘한국을 위한 기도’, 김영

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

부 회장)가 ‘북한 복음통일을 위

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

도를 했으며 은신그린 음악선교

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가 특별연주를 했다. 이날 행사

는 광복절 노래를 부른 후 김향

로 장로(미주CBS TV 기독교방

송 후원이사장)가 만세삼창을 

외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믿음을 확정하라’주제

미국 한국 북한을 위한 기도회 겸해

감사한인교회 하계부흥성회, 강사 문성 선교사

광복절 제76주년 및 대한민국건국 제73주년 감사예배 

2021 자마 영적대각성부흥회

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8월 6일 

부흥회는 김춘근 장로(자마 설립

자)가 ‘왜 지금인가?(대하7:14)’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춘근 장로는 “하나님은 우

리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

시기 원하신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미국은 청교도 신

앙으로 시작됐다. 가정 교회 교

육이 하나 되고 자녀들을 말씀으

로 가르치고 성경말씀중심으로 

덕과 인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공동체 되고 미국을 건설

해왔다”라며 “자유를 누릴 수 있

는 것은 덕 때문이고 덕은 신앙

에서 나온다. 자유는 신앙 없이

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06년 이후 미국에서

는 이렇다 할 대각성이 일어나

지 않고 있다. 이는 교회가 진

심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

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

짖을 때 교회를 통해 미국의 대

각성은 일으켜질 것이다. 회개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대각성

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서 만드신 모든 나라를 생각하

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땅을 치

며 기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회개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대각성 없다”
2021 자마 영적대각성부흥회, 김춘근 장로 설교



2021년 8월 21일 토요일www.chpress.net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

사는 청빈하고 깨끗한 대통령

이었다. 1980년대 초 나는 이승

만 박사의 사저였던 ‘이화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었다. 그때 

나는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만났고, 양자 이인수 박사 내외

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승만 

박사의 유품들을 돌아보았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경무

대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검소

했으면 양말을 기워 신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후 나는 하

와이대학의 동서센터연구소에 

가서 자료를 보니, 이승만 박사

는 사탕수수밭에 일하던 동포

들의 1불, 2불 헌금을 받고 영

수처리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부 이승만 박사는 40여 년간 

국내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승만은 나

라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평

생을 바쳤으나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

으로 유학가서 1904년 4월 23

일 워싱턴DC의 커버넌트장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투니스 헴

린(Rev. Tuenis Hamlin) 목사

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커버넌

트교회는 칼빈과 낙스와 멜빌

을 있는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

교회였다. 헴린 목사는 당시 하

버드대학교 이사장이자 조지워

싱턴대학의 이사였다. 이승만

이 조지워싱턴대학교에 공부할 

때에 이 교회에서 철저한 스코

틀랜드 언약도들의 신앙 곧 칼

빈주의 신앙을 배웠으리라고 

본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에 박

사학위를 공부할 즈음에 이승

만은 일년동안 신학공부에 주

력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프

린스턴대학과 프린스턴신학교

는 경계가 없고 한 캠퍼스이다. 

그 시절에는 학문의 분화(分化)

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므

로, 이승만은 프린스턴신학교

에서 1년간 공부하는 동안 당

대의 프린스턴신학의 대표적 

학자인 월필드(B. B. Warfield)

와 겔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박사 아래서 공부했을 것

이다. 당대의 월필드는 아브라

함 카이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였다. 월필드 박사는 1902년에 

교장 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

전히 구 프린스턴을 대표하는 

교수였다. 

한편 성경신학의 아버지 보

스(G. Vos)박사는 화란 이민자

로서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자

였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

는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의 창시자였다. 특이한 것은 그

의 아들 요하네스 겔할더스 보

스(Johannes Geerhardus Vos) 목사

는 만주 한인들을 위한 선교사

로 한부선 목사와 함께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운동 500인 서

명’을 주도했는데, 한부선 목사

는 이 사건을 ‘한국의 언약도’

로 명명했다. 후일 J. G. 보스 목

사는 커버넌트 후예들이 세운 

피츠버그에서 가까운 비버폴의 

제네바대학(Geneva College 

1848)의 성경과 기독교교육 교

수를 지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신학교에

서 1년 동안 라틴어, 헬라어, 신

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즉, 그

는 프린스턴신학교 기숙사인 

핫지홀(C. Hodge Hall)에 머물

면서 1년 간 신학공부를 했다. 

그는 그린 교수로부터 ‘기독교 

변증학’을 배웠고, 찰스 어드만 

교수로부터 ‘바울서신연구’를 

배웠다. 어드만 교수는 후일 박

형룡 박사의 스승이었다. 그 후

에 그는 윌슨(Willson) 총장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치학으로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게 

된다. 

아마도 이승만 박사의 세계

관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중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배웠

으리라고 본다.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밀러 채플이나, 프린

스턴대학 채플에 참석하여 예

배를 드렸고, 당대의 프린스턴 

석학들의 설교와 강의의 영향

을 고스란히 받았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당시 프린스턴신학교

는 아브라함 카이퍼 영향이 컸

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

의 뿌라야대학(Vrije Universiteit)

을 세운 칼빈주의 학자요 정치

가로서 화란 수상을 지냈다

(1901-1905).

현재 프린스턴신학교 안에 ‘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가 있

는 것을 보면 1898년에 월필드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를 초청해

서 ‘칼빈주의 특강’을 하게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명예법학박

사를 수여한 일이 있다. 

아마도 이승만 박사의 가슴

에는 카이퍼가 꿈꾸던 이상대

로 장차 조선이 독립국가로 세

워진다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

도 중심, 성경중심의 기독입국

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되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승

만 박사는 먼저 이윤영 목사를 

불러내어 기도하게 했다. 그래

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였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

이 대통령 재임 시 토지개혁, 

군목제도, 경목제도 등을 만들

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경사

랑과 기도의 사람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미래 통

찰과 예지가 넘치는 세계적 지

도자였다. 재임 중에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오늘의 자유민주주

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든든히 

놓았다. 그는 40년 동안 오직 

조국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이 

나라를 건국한 국부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북쪽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사가 미 제국주의와 함께 하

는 민족의 원수라고 선전 선동

했다. 거짓말도 자주 들으면 사

실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나라 전체가 세작들

에게 노출되고 집단적으로, 교

육계, 언론계, 학계가 담합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때에 이승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승만은 남북

분단의 책임자라는 것도,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3·15 부정 선거를 했다는 것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대표 조병욱 박사가 선거일 한 

달 전에 위암으로 이미 세상을 

떴으니 말이다. 다만 최인규 내

무장관을 위시한 참모들이 과

잉 충성한 것은 맞다. 4·19학생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박사가 

먼저 하야하겠다고 했고, 절대

로 학생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고 했고, 하야 후에 걸어서 이

화장으로 갔다. 그리고 다친 학

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세계 어

느 독재자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70년간이나 3대 세

습 독재체제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 평생을 바친 우남 이승만 박

사를 말끝마다 독재자로 몰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공산주의자들을 예찬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세상의 지도자들 모두가 완

전한 자는 없다. 이승만도 인간

적 약점이 있다. 하지만 ‘우남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대한

민국은 없었다’는 올리버

(Oliver) 박사의 말은 옳다고 

본다. 나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

의 기념관을 직접 가서 보았다. 

그 대통령들이 모두 잘한 것은 

없지만 장점만 높이 세워 그의 

사상과 삶을 기념하는 것을 보

았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었다. 

건국 73년 동안 건국 대통령 이

승만의 기념관 하나 못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

럽다.

1954년 8월 13일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우남 이

승만 박사와 장문의 특별 인터

뷰에서 이 박사의 핵심 메시지

는 “공산주의자에게 굴복하지 

마라”(Don’t surrender to 

Communists)였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공적은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까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대

통령이었다.
skc0727@yahoo.com

8·15 광복절과 정부수립(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신학과 신앙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초대칼럼

		 이 땅에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대통령...

기독교 주요 교단 및 단체들이 

8·15 광복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

했다. 이들은 수많은 애국선열과 

순교자들이 믿음 안에서 아낌없

이 목숨을 바쳐 일궈낸 대한민국

의 위상을 한국교회가 계승해 지

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은 12일 광

복절 76주년 총회장 메시지를 통

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장

합동은 “해방의 날은 민족말살정

책으로 일관한 일본의 폭압을 이

겨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쾌거였

다”며 “독립투사들의 피맺힌 항

거의 결실이었고, 선진들의 기도

를 들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

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과 헌신으로 온 

열정을 불태운 선진들은 대한민

국을 일궈낸 위대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다만 예장합동은 “아직 분단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송구하

다”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자”고 말했

다. 이어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가슴에 품고 함께 걸어

갈 것을 한국교회에 권면했다. “

한국교회의 선교,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함께 헌신하

자”는 말도 덧붙였다.

초교파 목회자연합기구인 미

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역시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절

반의 광복을 하나로 완전히 이뤄

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

럼은 “피 흘려 지켜낸 우리 선조

들의 노력에 부끄럽게도 작금의 

한반도는 진정한 광복이 아닌 절

반의 광복만을 이뤘다”며 “남과 

북은 다시 갈라졌고, 분단의 상처

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더

욱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안에서

의 쪼개지고 갈라짐”이라고 지적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됨에 앞장서야 한다”며 “무엇보

다 분열과 갈등의 표본이 돼 버린 

한국교회가 통회자복하는 심정

으로 회개하고 각성해 하나가 돼

야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

회장 지형은 목사) 또한 “역사의 

망각은 남북의 분단과 강고한 독

재체제를 낳았고 광복을 미완성

으로 만들었다”며 “성결인은 이

런 상황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해

야 한다”고 말했다. 기성은 “한국 

기독교가 갱신되기를 기도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교회와 사회

가 바로 서는 데 헌신하자”며 하

나님 말씀을 따라 진정한 광복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

울 은평갑)이 9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이어 또다시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계와 시민단체가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

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과 큰 차이가 없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민주

당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

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으

로 국민이 고통받을 땐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면서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낙연 전 대표는 최근 ‘포괄적 차

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걱

정 안 해도 된다’고 했고, 다른 대

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

법 제정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

면서 “그런데도 박 의원은 민주

당 의원 10명과 함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

서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

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을 무자비

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다. 신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

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안까지 포함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3개가 되면서 교계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진평연

과 복음법률가회는 12일 서울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평등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

위원회도 13일 대전 유성구 기감 

남부연회 본부에서 평등법을 저

지하기 위해 273개 교회에서 현

수막 부착 운동을 시작한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

미’도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의 

실체를 알리는 긴급 동영상을 제

작해 13일 전국 266개 교회·단체

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339만명

에게 공유한다.

1인 시위, 전단 배포, 현수막 게

시 운동도 계속될 전망이다. 진평

연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차별금

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반대 전단 338만8000장, 현수막 

1441장을 전국에 배포했으며, 전

국 200여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은 “

박 의원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회 간사로 법사위원장 대리까지 

맡고 있어 그가 발의한 평등법의 

파급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대 집권 여당의 엇갈린 행보

는 정치 불신과 피로도를 극도로 

증가시킨다”면서 “국론 화합 차

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

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광복 76주년을 맞은 15일 ‘기억하

라, 그리고 미래를 열라’란 제목

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에

는 거룩한 교회로의 개혁을, 정부

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힘 있게 펼칠 것

을 주문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민족상

잔의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

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분열과 대

립이라는 상처를 끌어안고 오늘

에 이르러 광복 76주년을 맞이했

다”면서 “2021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

는 방역 당국, 보건 의료진과 생

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편

에 서서 인내하고 고통을 나누며 

코로나19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로 개혁돼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도록 헌신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에는 1948년 수립된 대한

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을 기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

혀나가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선을 앞

둔 여야 정치권엔 인신공격이나 

정치 공작으로 표를 얻으려는 구

태를 버리고 정책과 비전으로 당

당하게 경쟁하는 등 성숙한 ‘멸사

봉공’의 지도력을 보여 달라고 했

다.

일본 정부엔 “제국주의적 야욕

을 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기반 위에서 상호 공존과 

평화의 길을 계획하라”고 촉구했

다.

한교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

울 꽃재교회(김성복 목사)에서 ‘광

복 7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중 

집회 대신 방역수칙을 준수한 한

교총 회원 교단 대표들과 주요 관

계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다.

한교총은 일반 성도들의 비대

면 참여를 돕고자 CTS기독교TV

와 유튜브 꽃재교회 채널로 전국

에 생중계한다.

목회자 57.2%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일상을 찾는다 하더라

도 교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진행

한 조사 결과보다 8.0%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교인이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목회자도 15.9%로 

지난 조사보다 10.6% 증가하면

서 코로나19가 목회 현장의 양극

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발

표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에서다. 예장통합

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독교 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대표이사 지용근)

가 지난달 17-30일까지 예장통

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과 개신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

는 코로나19 이후 수차례 진행한 

추적조사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목회에 끼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교세가 감소할 거라 답한 목회

자들은 감소 폭이 26.5%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치는 지

난해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6.8% 높아진 수치다. 이는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목회자 응답자 중 44.9%는 코

로나19 종식 후 주일 현장예배 

강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와 비교해 9.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인 응답자 중 48.4%는 ‘

온라인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

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예배 

형태에 대해 교인과 목회자 사이

에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통계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과 6월 

7월 11월에 진행한 조사의 연장

선에 있는 조사로 코로나19가 한

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

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

전 유성을)에 이어 같은 당 박주

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9일 

평등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교계의 움직임이 계

속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

독 강판중)는 지난 13일 대전 유

성구 연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저지를 위한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전 남부연회 감독은 “

평등법은 이름만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론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를 비판도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조항이 들

어있다”면서 “반대의견을 굳이 

법으로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이

냐”고 비판했다.

현수막 게시 운동에는 대전 하

늘문교회 힐탑교회 산성교회 둔산

제일교회, 세종 물댄동산교회, 논

산제일교회, 청양교회 등 273개 교

회가 동참했다. 이선규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은 “평등법 제정 

시도로 국론을 분열하는 이상민 박

주민 의원을 규탄하며, 차별금지법

을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여주

고자 교회마다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조만간 2차 운동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역 교계와 복음법률가

회, 시민단체도 이날 경기도 안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

실을 찾아가 평등법 철회를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각각 발의자

로 나섰다.

“교회 하나돼 절반의 광복을 복음통일로 완성해야”

여당 또다시 평등법 발의…

“한국교회, 거룩한 개혁 이뤄야”

목회자 57.2% “코로나19 이후 교인 감소”

‘평등법 저지 현수막 걸기 운동’스타트

광복절 앞두고 교계 메시지

교계•시민단체 반대 현수막 부착 운동

한교총 ‘광복 76주년 한국교회기념예배’ 온라인 생중계

예장통합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대전·충남 273개 교회 동참...이재정 의원 사무실 찾아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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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을 

마땅히 할 일도 없는 작은 감

방에 갇혀있다고 상상해보자. 

만일 그곳에서 신앙서적을 읽

으며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

한 환경은 오히려 귀중한 선

물이 될 것이다. 재소자들에게 

신앙서적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

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무

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의 양약을 먹는 것으로 그들

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평

안을 주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것이 교도소 문서선교가 재

소자들에게 끼치고 싶은 영향

력이다. TPPM(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의 책

들은 마음에 평안을 잃은 사

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므로 치

유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잃으면 얻을 것이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바랄 수가 없다. 비록 나의 남

편은 나보다 먼저 주님 품에 

갔지만 재소자들을 위해서 살

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기여

를 했다. 그 금액은 내가 생각

하고 바라는 것 훨씬 이상이

었다. 사람들은 보험금을 피의 

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

은 피가 곧 생명의 상징임을 

말한다. 나의 남편은 피 값을 

지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에 쓰임을 받았다.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

며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 값

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자유와 소망을 가

지고 살게 되었다. 우리도 예

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

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의 부르심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나의 안

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포

기하는 것뿐이었다. 다른 이들

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친구들 중 일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생명보험금을 재소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

리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만일 다시 선택

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재소자들은 너무

나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 그리

고 소망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마가복음 8

장 36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

오른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

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

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남편의 보험금을 안락하게 보

장된 나의 미래를 위해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울부짖는 상처받

은 영혼들을 위해서 쓸 것인

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

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

택했다. 내가 잃는 것에 비해

서 다른 이들이 얻는 것이 너

무나 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

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을 사느니라”(마태13:44). 나

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 자신

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

하는 것임을 안다. 사람의 생

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영원한 

것이기에 나는 그 일에 참여

하도록 나를 사역에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린다. 

글을 쓰도록 부르심

자금이 부족하여 밀려있는 

책들을 출판할 수가 없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글쓰기를 멈추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다. 주님은 다른 주제로 계속

적으로 글을 쓰도록 나를 인

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부르

심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

는가? 결국 나는 글을 쓰기 위

해 자료를 찾으며 열심히 책

을 준비한다. 주님은 만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 번 이

상 같은 상담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

셨다. 더불어, 주님은 책을 써

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책을 써야 한다고 하

셨다. 

2019년 주님은 내가 사역을 

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을 내적치유세미나에 참석하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

누라고 하셨다. 나는 책 화일

과 오디북, 녹화된 강의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유튭에 올렸

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책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

에 TPPM은 계속적으로 책을 

출판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주님은 내게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세 가지 영역에서 그 말씀을 

이해한다. 우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

았으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일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사

역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와야 

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

다는 말씀일 것이다. 세 번째

로는 내가 떠난 후에도 모든 

책들이 다 출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나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이 내게 부탁

하시는 것을 해놓으려고 노력

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이다. 나는 매우 건강하

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부르

시면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담스카운

티 교도소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

되어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

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내

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곳에 재소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면 출판해야 

할 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비하여 나는 내 앞

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TPPM으로 어느 부분은 양도

되도록 유서를 써놓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비록 내가 

출판을 할 수 없을지라도 미

래에 TPPM에서 누군가가 책

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이다. 그리고 나의 유서는 

나의 뜻을 이루어줄 TPPM 이

사회 지인에게 이미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주

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여한이 

없다. 내 주위에는 내가 떠나

도 교도소 문서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2005

년, TPPM이 설립된 이래로 

이제까지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두에

게 너무나 감사하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8)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8)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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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

‘부르심’ 받는 야곱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 브엘

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사는 

지역 하란으로 갑니다(창

28:10). 그는 해가 져서 유숙

한 곳에서 잠을 자다 꿈에 하

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

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

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

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

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

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

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

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3-15).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

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삭에게도 하나님이었듯이 야

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입

니다. 둘째, 야곱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이

미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자손들의 육적 

확장이 아닌 영적 자녀들의 

영적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

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야

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

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 역

시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입니

다. 넷째, 하나님은 야곱이 어

디를 가든 지키실 것이고 야

곱을 이끄시어 반드시 이 땅

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

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아

브라함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

사가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흘러 마침내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야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

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

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

님의 말씀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

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

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

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

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

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다’(창28:20-22).

야곱의 서원은 한 마디로 ‘

하나님이 저를 잘 먹이고 입

히시고 잘 보호해주시면 하나

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

습니다’인 것입니다. 선과 악

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전형’적인 어리

석은 기도입니다. 자기중심적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가 아

닌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를 

위해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

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

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

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야곱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과 야

곱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미 ‘벧

엘에서 서원’할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삶의 변화는 

그리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그리고 인도

하심은 야곱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

성들이 그리도 끊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 속에도 구름 기

둥과 불기둥은 끊임없이 그들

과 함께한 것과 같습니다(출

13:17-22, 40:34-38/민

9:15-23).

칠 년을 며칠 같이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

촌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작

은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집

니다(창29:10-20). 얼마나 서

로 사랑했던지 품삯을 대신해

서 일하기로 한 기간 7년을 순

식간에 보내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

의 복을 위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

지 이삭도 속이고 심지어 하

나님의 이름까지 걸고서 속이

고 또 속인 야곱이 너무 잘되

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 간 길

을 준비된 안내자들로 인해(

창29:4-6) 강도의 위험도 없

이 도착하여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불공평해 보이

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이 행복이 절대로 하나님

이 주신 행복이 아닌 더 큰 징

계로 넘어가기 전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

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

의 어리석음을 토설하고 자신

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죽을 만큼 맞

지 않으면 그 죄의 실상을 알

지도 못하고 죄를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

십니까

라헬과의 7년의 행복한 시

간이 지나고 라반이 말한 기

한을 채운 야곱은 정식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라헬과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

침에 보니 밤을 함께 보낸 여

인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

레아’였습니다(창29:21-25).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삼촌이

자 이제 장인이 된 라반에게 

당한 것입니다. 라반은 시력이 

좋지 않아(창29:17) 시집보내

기 쉽지 않은 레아를 이렇게 

속여 결혼시킨 것입니다. 야곱

은 결국 레아와도 부부 아닌 

부부가 되고 다시 라헬을 위

해 7일을 지내서야 라헬을 아

내로 맞습니다(창29:26-30). 

야곱은 원하지 않게 부인이 2

명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

반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창29:25)라고 했

지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알고 있

습니다. 아직 야곱만 모를 뿐

입니다. 이와 같은 막무가내 

탄식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창42:28).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

이제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

님의 숨통 조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

의 숨통 조이기는 야곱을 멸

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세상에 

속한 야곱’을 ‘하나님께 속한 

야곱’으로 세우기 위한 사랑입

니다. 단지 야곱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

다.

첫째, 본의 아니게 부인이 2

명이 되었는데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

하고 레아만 아들 4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

다(창29:31-35). 지켜보는 라

헬도 죽을 맛이지만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

지 못하는 레아도 죽을 맛입

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아들들

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야곱

은 ‘평안’할 수도 ‘편안’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언니가 아들 4명을 낳

을 동안 자식을 1명도 못 낳은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과 동침시키는 사라와 같

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아내를 이기는 남편 없으니 

결국 라헬 말대로 합니다. 아

담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

러했으며 야곱도 예외가 아닙

니다. 야곱은 라헬의 종 빌하

를 통해 아들 2명, 단과 납달

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인 

아닌 부인이 3명이 됩니다(창

30:1-8). 그러자 언니 레아가 

지지 않습니다. 여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킴으로 아들 2

명,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

리고 부인 아닌 부인이 이제 4

명이 되었습니다(창30:9-13). 

야곱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

인 라헬과 그의 언니로 아들 4

명을 낳았음에도 야곱의 마음

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분은 

여종이지만 라헬도 낳지 못하

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은 여

종들이며 부인인 빌하와 실바

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

졌을 ‘긴장’과 아들 8명의 보

이지 않는 ‘경쟁’은 야곱의 삶

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을 것

입니다.

이정도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자신의 숨통을 조이

고 계신 것을 말입니다. 그런

데 죄인 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끝까지 가기 마련입

니다. 결국 자신의 출산이 멈

춘 줄 알았던 레아로부터 다

시 아들 2명, 잇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외동 딸 디나가 태어

납니다(창30:14-21). 이렇게 

한바탕 ‘아들 더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받기’ 전쟁을 치르

고 나서야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창

30:22,23). 결국 7년 행복하게 

보내고 13년을 전쟁 아닌 전

쟁 속에서 평안할 날 없이 보

낸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돌

아가겠다’고 합니다(창30:25). 

그러나 일 잘하고 성실한 야

곱, 이미 자신의 딸들과 묶여

있는 야곱을 쉽게 보내 줄리

없는 라반이 그를 묶어두려 

합니다(창30:25-43).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무엇을 어

떻게 해서든 자신을 위한 그 

세상의 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벧엘로 불러올리

시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끌어다 놓고야 마

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

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

님의 열심으로 세상에서 하나

님께로 돌아오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원 스토리 12강 / 야곱(2)(창27-35장)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이정도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계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이제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 본다. 사실 성경 총 

1,189장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장중의 하나가 바로 

다니엘 6장일 것이다. 주일학교시간에 거의 빠지

지 않고 회자되는 바로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

져졌지만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다. 

예전에 설명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브갓네

살 왕 이후 공직에서 떠나 있다가 바빌론이 페르시

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 고레스 왕에 

의해 다시 한번 수석총리로 임명이 된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같은 사람이며, 역사가 Archer

에 따르면 다리오는 왕의 타이틀이라고 보았다(마

치 로마황제를 시저라고 하고 애굽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세 초반이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미 은퇴를 하고

도 남을 백발이 성성한 이방인 노인을 다리오 왕은 

왜 중용했을까? 단6:3에 중요한 힌트를 찾게 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

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distinguished 

himself)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즉 다니엘은 최고

의 학식과 영리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대학교

수들 중 어떤 분야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

는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라고 한다. 

다니엘은 그의 학식과 지식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

허했다는 말이다. 그 뿐인가? 그에게는 최고의 영

성(extraordinary spirit)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

(KJV)은 기록한다. 그는 지식뿐 아니라 자질, 소양

이 당시 모든 리더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다시 말

하면 영성, 지성,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그는 당

대 최고였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가 있

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

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가르

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 

잡혀 살고 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회에서 

출세하면 안 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서 출세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그것이 사

실인양 취급한다. 즉 믿음과 출세를 적대적인 관계

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회에서 성공과 잘 되는 것

을 원하신다. 바로 다니엘처럼 말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학

식으로도 충만해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가르

쳐야 한다. 다니엘은 정말 털어 먼지 하나 나지 않

은 사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공격은 믿

음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

는 것인데 당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랬다.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 결

과는? “아무 근

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무 그릇

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

라”(단6:4). 

그렇다. 크리스

천은 이렇게 살

아야 한다. 그래

서 그들은 마지

막으로 다니엘의 

믿음생활을 공격한다. 다니엘 몰래 그들은 왕을 만

났고 조서를 발표하게 한다. 곧 이제부터 한 달 동

안 누구든지 왕 이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

을 구하면 곧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단6:7) 조

서였다. 여기서 다니엘은 일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

하게 된다. 그는 이때 혼자였다. 그의 세 친구들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 연로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다리오 왕 역시 조

서가 이미 공표된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다.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필자가 성경을 통하여 가장 감명 받은 구절이 바로 

다니엘 6:10 말씀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단어에 주목하자.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그는 왕의 조서가 곧 자신

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대항하지 

않았고,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으며, 변명하

거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조서는 

한 달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한 달 동안 다니엘은 

지방순시를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 달 동안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게 문을 잠그고 조용히 기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한 달만 조용히 지나가

면 그대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행했다. 문을 열어 놓고 무릎을 꿇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자세로 기

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단 

말인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절박한 위기 속

에서 과연 감사의 단어가 그의 입에 나올 수 있었

을까? 그는 달랐다. 그래서 필자는 그를 초지일관, 

표리일체, 시종여일의 대명사로 부른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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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매일가정예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의사 
누가는  사중적으로 그의 성장을 관찰합니
다. 첫째, 육체적 발달이 있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자로서의 발육과정을 보였습니다. 둘
째, 지혜의 성장을 가졌습니다. 모든 방면에 
신인양성을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지
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인

정을 받으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사회적 관
계에 특이하셨음을 보입니다. 넷째, 하나님
과 영적 교제의 원활함을 보이셨습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고 힘의 원
천임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우
리는 말씀을 잘 받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다(골2:6-7).

예수 성장의 요약(눅2:52)찬205장화

누가는 예수의 소년시절을 어떻게 말합니
까? 첫째, 성전에 있는 예수님으로 묘사했습
니다. 유월절, 예루살롐 성전에서 랍비와 주고
받는 대화로서 그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이 
일로 주변 사람과 부모는 그 지혜에 놀랍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셨습니
다. 부모의 상식적인 질문에 그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
고 반문하여 자신의 성자됨을 최초로 증거하
셨습니다. 셋째, 그는 신인양성을 가진 메시야
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그의 연합은 성부와
의 일체됨을 증거함으로서 성부의 낮아지심
을 증거하셨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안
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산 교제를 힘씁시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눅2:41-51)찬319장월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시는 분이 시작됩
니다(2). 종들은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일을 하
셨습니다. 요한에게 개별적으로 임함은 모든 
사역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둘째, 이것은 사
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소명(부르심)으로 종
들은 자신의 할 일을 결정하며 충성할 대상
을 바로 알게 됩니다. 셋째, 그 일은 성령의 임

함으로 확증합니다. 말씀의 임함은 성령의 임
함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
고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것을 보
게 하십니다. 사사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과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본질상 같습니다. 날마
다 말씀을 대함으로 성령의 기이한 임재를 사
모합시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눅 3:1-17)찬352방  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 
함으로 메시야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무엇
이 회개의 열매인가요?(8) 첫째, 진정한 회
개는 하나님께 돌아감입니다(행20:20). 자
기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열매 곧, 생활의 변

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반성이 아니
고 근본적인 변화의 삶입니다. 시작과 과정
과 동기와 방법이 전적으로 주의 손으로 되
어집니다. 셋째,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을 경
험합니다.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
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 얻는 회개, 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눅3:1-17)찬308장목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할까요? 첫째, 빈들에 있는 요한
처럼  말씀이 임해야합니다. 능력을 부으시는 
엘리야의 예언일지라도 구체적인 말씀이 임
해야합니다. 성경이 모두 내게 주신 하나님 말
씀이라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히 서야합니

다. 둘째, 고정관념을 깨고 겸손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고정관념은 위험합니다(8). 과거의 경력, 현재
의 호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시대에 참 회개와 믿음
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시다.

금 약속된 능력(눅3:1-14)찬173장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
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하나님 나라 
길잡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인 요한은 신
약의 모든 사역자들의 본입니다. 첫째, 그는 
사명자로 엘리야처럼 경건으로 연단된 하나
님의 사람의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설교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

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는 그
리스도의 세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
만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기 때
문입니다. 이미 여기에 동참한 우리 역시 경
건으로 무장하여 이 복음을 전합시다(고전
12:13). 

신약 교회의 본(눅3:18-20)찬214장토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자녀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은 습관의 힘으로 위기 앞에 감사해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송 봉사하는 습관 길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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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선교

십자가(구원)의 도(道)를 

이루는(완성) 데는 2가지 방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 (상경, 上敬)하

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

애, 下愛)히는 상경하애(上敬

下愛)를 하는 것과 둘째는 가

정선교(Family Mission)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1. 상경하애(上敬下愛)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

마태복음 22장 34-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하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령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상경하애(上敬下愛)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

님을 ‘힘을 다하여’(신6:5) 사

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 

최대의 계명인데, 그 방법은 ‘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웃

을 사랑하는 방법은 네 몸같

이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

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즉 대신(對神)관계, 수직관계

를 말함이 며, 아래로 ‘네 이

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 즉 대인(對人)관

계, 수평관계를 말함입니다. 

이웃 사랑의 수평관계 없이 

하나님 사랑의 수직관계만 있

다면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는 

위험한 관계이고, 하나님 사

랑의 수직관계 없이 이웃 사

랑의 수평관계만 있다면 구원

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불완전

한 관계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의 대신, 

수직, 상경(上敬)관계와 아래

로 ‘이웃사랑’의 대인, 수평, 

하애(下愛)관계가 함께 이루

어질 때 비로소 영혼구원의 

십자가의 도(道)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2.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

道)의 완성

가정선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

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

니다.

선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

다. 하나는 수평선교입니다. ‘

예루살렘(지역)과 온 유대(국

가)와 사 마리아(특수선교)와 

땅 끝(세계)까지’ 지역을 넓혀

가는 지역선교입니다. 이 지

역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선교입니다. 또 하

나의 선교는 수직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에

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 지는 세대선교(世代宣

敎,Generation Mission), 즉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즉 가정 선교입니다. 

세대선교, 수직선교, 곧 가

정선교(Family Mission)이 

살아나야 지역선교, 수평선교

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수직선교인 가정

선교의 축을 놓치고 가정선교

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

다. 세대선교, 수직선교, 즉 가

정선교의 축을 다시 회복시켜

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

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평

선교인 지역선교로 지역사회

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중심의 세대선교, 수직

선교만 있고 교회중심의 지역

선교와 수평선교가 없어도 안 

되고, 교회중심의 지역선교, 

수평선교만 있고 가정중심의 

세대선교, 수직선교가 없어도 

불완전한 선교입니다. ‘가정

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세대선교, 수직

선교, 가정선교와 지역선교, 

수평선교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

교 영혼구원의 십자가의 도(

道)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

장의 국가로 세워 전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했듯이 먼저 믿

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 복음

화 시켜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

니다. 가정과 교회를 축으로 

세대선교와 지역선교가 함께 

이루어져 십자가의 도가 완성

됨이 가정선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상경하애와 가정선교는 십자가 도의 완성이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8.가정선교는 십자가 도(道)의 완성이다

<14면에서 계속>

무엇이 그를 위기의 순간에 담

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습관의 

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 번 

꼭 기도하였고, 말씀을 묵상하면

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

었는데 이는 80여년을 살아가면

서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는 토대

가 되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Charles Duhigg는 ‘습관의 힘’이

란 책에서 평소의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역설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이유도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그 속

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딤

후1:5-6).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

자가 된 이유도 그가 기도하는 습

관을 어릴 때부터 실행해왔기 때

문이다(삼상12:23). 

예수님의 습관을 생각해보자. 

그분은 습관을 좆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눅

22:39).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성경을 읽

으셨다(눅4:16). 그분은 늘 하시

던 대로 무리를 만나 가르치셨다

(막10:1).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

떤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

릴 때부터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

도록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

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봉사하

는 습관을 가르치자. 어릴 때부

터 남을 부지런히 섬기도록 하는 

습관, 예를 들면 사랑으로 교제

하는 습관, 전도와 선교에 참여

하는 습관, 헌금을 드리는데 인

색하지 않는 습관 등을 가르치

자.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도 계속된다. 
hlee0414@gmail.com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달라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 신학대학 

부학장이며 기독교교육학 교

수인 김종환 목사(달라스 뉴

송교회 협동)의 저서 “날 때부

터 맡긴 바 되었고”가 본지 문

화출판사인 히스핑거에서 최

근 출간됐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민자의 자녀양육”이라는 부제

를 단 이 책은 저자가 2016년

부터 텍사스 중앙일보에 매월 

연재했던 칼럼 61편을 한 권

으로 묶은 ‘이민자의 자녀양

육’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인들의 이민 이유 중에 

자녀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막상 이민자

로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하

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모

두 알고 있다. 저자 자신도 미

국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

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

분이었다고 고백한다. 

추천서에서도 “이 책을 통

해 1세 부모가 2세들의 문화

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줬다”(와이키키한인교회 

강성호 목사), “자녀교육의 지

침서이자 부모들의 자아성찰

을 위한 거울이다”(샬롬침례

교회 김영하 목사), “어린 자

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들과 기독교 교육 

종사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

다”(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 존 

박 교수), “주제의 다양함은 

지적 외연의 확장을 주고 성

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실제

적 적용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함이 있다”(한마음교회 

하종수 목사) 등의 지지를 받

았다.  

책은 1장 이민생활의 문화

체험, 2장 미국의 절기, 3장 이

민자의 자녀양육 방법, 4장 이

민부모의 책임과 역할, 5장 이

민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 6

장 이민자녀의 자세와 행동, 7

장 이민자

녀의 신앙, 

8장 이민

자의 삶 등

으로 나눠 

각 장마다 

5-14개의 

이 야 기 들

을 실었다. 또 부록으로 이민

자의 자녀양육에 연관된 성경

말씀을 소개했다. 

김종환 목사는 자신의 정체

성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처럼 

이민자들도 자녀들에게 확실

히 가르치기를 권하며, “앞으

로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이 염려스럽

습니다. 우리 이민부모들이 하

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늘 보

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

며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책은 미국내 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다. 권당 19.95달러.

▲저자 연락처: jonk@dbu.edu

<유원정 기자>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저자 김종환 목사(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고”

새생명비전교회 오운철 행

정목사의 저서 ‘기도, 영광스

러운 초대’가 비전북에서 출간

됐다. 본도서의 저자 오운철 

목사는 “기도는 놀라운 일이

며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려는 초대에 응하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1부 영광스러운 

초대 △2부 영광스러운 습관 

△3부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주제로 총 23장으로 엮여졌다. 

오운철 목사는 “1부는 기도

가 무엇인

지 정의하

려 했다. 2

부는 기도

의 실천을 

다 루 었 으

며 습관으

로서의 기

도를 실천의 방법으로 강조했

다. 그리고 3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맺게 되는 영광스러운 열

매에 대해 썼다”고 설명했다. 

당신을 빛나게 할 천국잔치 

청첩장 “기도, 영광스러운 초

대”는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기도의 정의, 실천, 열매 설명

저자 오운철 목사

“기도, 영광스러운 초대”

새책소개새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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